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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의 본질에 관한 현재의 가장 보편적인 가설은 천문관측대설이다. 천문관측대설의 근거는 주장하는 학자들마

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첨성대’라는 이름이며, 이에 대한 타당한 비판은 지금까지 제기된 바가 없

다. 본 연구는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고, ‘첨성대’가 천문관측대설의 타당한 근거인지를 살펴보았다.

천문관련설은 ‘첨성대’를 주로 ‘첨+성+대’로 해석했다. ‘볼 첨(瞻)’자와 ‘별 성(星)’자와 ‘대 대(臺)’자의 조합인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종교관련설의 경우, ‘별 성’은 ‘하늘 천(天)’을 의미하며, 첨성대에서 바라

본 ‘하늘’은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1289±) 이전의 중국 기록에서 ‘첨성’의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첨성’에 내포된 의미는 매우 다

양하게 드러났다. ‘첨성+대’는 서술의 맥락에 따라서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할 수도 있고, ‘도리천을 우러러 본 대’를 뜻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첨성’이 힌두교, 유교, 불교, 천주교, 도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

었고, 불교의 ‘첨성’의 경우는 적어도 외도(外道)의 ‘첨성’, 법도(法道)의 ‘첨성’, 세속(世俗)의 ‘첨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술의 맥락에 따라서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서술된 첨성대의 본질은 선덕여왕의 도리천 장례를 위한 묘탑(廟塔)으로 드러났다. 선덕여왕의 도리천 

장례와 문무왕대의 사천왕사 건립은 신종원(1996)의 견해대로 밀교 승려 안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고, 『삼국유사』가 

인용한 『별기』는 안함(안홍)의 참서(예언서)로 드러났다.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배치가 동지일출선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음은 첨성대가 선덕여왕 유혼의 도리천 상생 통로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첨성대는 도리천으로 통하는 삼도보계

(三道寶階)와 같은 ‘천국의 계단’를 가진 불탑이었고, ‘첨성대’는 『삼국유사』 왕력편의 ‘점성대’와 마찬가지로 ‘도리천을 우

러러 본 대’라는 의미로 파악되었다. ‘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관측대설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천문관련설을 총

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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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들 중에서 첨성대만큼이나 본

원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은 문화재는 없다.1 논란의 중

심에 있는 천문관측대설은 현재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첨성대 가설이다.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

과서는 “선덕여왕 때에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

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도 첨성대를 

“신라시대의 천문관측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첨성

대 관광 안내판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라

고 소개하고 있다.2

그러나 천문관측대설은 근거가 미약한 가설이다. 현

대적 첨성대 연구를 최초로 수행한 기상학자 와다유지

(和田雄治, 1910)는 천문관측대설을 주장하면서 2가지 근

거를 내세웠다. “첨성대(별을 쳐다 보는 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과 역사책에 그 가운데를 통하여 하늘을 관

찰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다(박성래 1997: 147).

역사학자 이용범(1974: 42)은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찰했다는 기록은 후대 문헌에서 비로소 나타나므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역사학자 정연식(2009a: 303)

도 천문관측대설의 유일한 근거는 ‘첨성대’라는 이름이

라고 했다. 천문대설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맞

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첨성대’라는 이름” 뿐이었고, 

그것은 “천문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든든한 버

팀목이었지만 첨성대를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학자들

에게는 앞을 가로막는 암울한 벽”이었다고 했다. 정연식

(2010: 311)은 첨성대 연구에서 “첨성대라는 이름을 제

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천문대가 아니라는 증거 밖에 없

었다”라고 평가했다.

천문관측대설의 근거는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약간

씩 차이가 있다. 과학사학자 이문규(2004: 17~27)는 ‘첨성

대’라는 이름과 첨성대 건립 이후의 행성 관련 기록의 증

가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고, 천문학자 박창범(2009: 59)

은 ‘첨성대’와 ‘점성대’라는 이름, 건물에 부여된 천문 상

징, 첨성대 건립 이후에 급증한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 

후대 문헌의 기술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천문관측대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첨성대’라는 이

름이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천문관측대설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이용범(1974, 1993)과 정연식(2009a, 

2009b, 2010)조차도 ‘첨성대’가 천문대설의 타당한 근거

가 아님을 적절하게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첨성대’가 뜻하는 바

를 밝히고, ‘첨성대’가 천문관측대설의 타당한 근거인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천문관측대설을 총체적으로 비판하

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런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진행될 따름이다. 본 연구는 지금껏 타당하게 비판된 바

가 없는 유일한 근거인 ‘첨성대’라는 이름에만 관심이 있

으며, 그 이외의 ‘근거’들은 본 연구의 범위 밖에 둔다.

박창범(2009: 49~50)과 과학사학자 서금석(2017: 

186) 등은 출입이 불편하고, 상층부의 관측 공간이 좁고, 

첨성대의 방향이 진남북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첨성대

가 평지에 위치한 점이 “천문대로서의 첨성대가 부정되는 

빌미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런 주장에 대

해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 연구는 천문관측대

설이 그런 필요조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필요조건들은 모두가 충족되어도 가설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언정, 가설의 성립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첨성대’의 내

포적 의미를 밝힌다. 제 2절에서는 ‘첨성대’를 ‘첨+성+대’

로 해석한 기존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첨성

대’를 ‘첨성+대’로 해석해 본다. 제 4절에서는 『삼국유사』

의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고, ‘첨성대’와 관련된 천

문관측대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별도의 수식이 없는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대(632~647)에 축조된 경주시 인왕동의 국보 31호 경주첨성대를 말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제 7차 교육 과정), p.25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경주첨성대 현지의 관광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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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첨+성+대’의 해석

‘첨성대’는 ‘볼 첨(瞻)’자, ‘별 성(星)’자, ‘대 대(臺)’자의 

조합이다. 첨성대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 방법은 

‘첨성대’를 ‘첨+성+대’로 간주하고, 각 글자의 의미를 파악

하고, 파악된 의미를 조합하는 접근법이었다.

1. ‘첨+성’의 의미

‘첨(瞻)’에는 ‘쳐다보다’, ‘바라보다’, ‘우러러보다’, ‘관

찰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성(星)’에는 ‘별’, ‘세월’, ‘천문’, 

‘점(占)’, ‘밤(夜)’ 등의 의미가 있다.3 어휘의 중의성(重義

性)으로 인해, ‘첨+성’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첫째, 천문관련설의 해석을 살펴본다. 물리학자 남

천우(1974: 130)는 첨성대가 “이름 그대로 별을 관측하는 

작업”을 했던 장소였다고 했고, 병리학자 이동식(1981: 

147)도 “글자부터가 별을 보는 대”라고 했다. 기계공학

자 김재관(1981: 149)은 ‘첨성대’가 “별과 관계있는 일을 

하 기 위해 사람이 올라서는 대(臺)”를 뜻한다고 했다. 국

보건설단의 강봉진(1982: 141)도 “‘별을 앙시·관망하는 

대, 즉 ‘천문대’의 기능을 표시한 용어”라고 했다. 조경학

자 조세환(1998: 179), 이문규(2004: 17), 과학사학자 김일

권(2010: 14), 서금석(2017: 171), 동양학자 서정화(2019: 

89)의 해석도 거의 다름이 없다.

‘첨+성’은 각 글자에 부여하는 중심적(기본적, 보편

적, 핵심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이 미세하게 달라지지만, 

천문관측대설을 지지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첨성대’가 결

국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

해 이문규(2004: 17)는 “성(星)이란 글자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별자리 나아가 그 별이 

있는 하늘 전체를 의미하며, ‘별을 바라보다’ 혹은 ‘별을 관

찰한다’는 것이 곧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처럼 어떤 단어나 문장은 일차적(표면적, 외연적, 

사전적, 명목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차적(내포적, 내연

적, 함축적,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문규(2004: 

17)는 ‘첨성대’를 ‘첨+성+대’로 직역하면 ‘별을 관찰한 대’

이지만, 내포된 의미로 의역하면 ‘천문을 관측한 대’로 나

타난다고 했다. 천문관측대설은 이런 논리로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한 대’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천문관측대설을 비판한 종교관련설 지지자들

의 해석을 살펴본다. 이용범(1974: 46)은 ‘첨+성’의 뜻은 

‘천문관상’이지만, 첨성대의 기능은 천문관측대가 아니라

고 주장했다. 첨성대의 구조와 형태가 천문관측대로 적

합하지 않고, 평양의 첨성대와 강화도의 첨성단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으므로 “경주첨성대도 반드시 ‘첨

성’이라는 자의(字意)에 사로잡혀 구조가 천문관상에 뜻

을 두었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

의 제단(祭檀)이 어떤 연유로 “천문관상”을 뜻하는 ‘첨성

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했다.

그런데 천문관련설이 ‘성(星)’의 내포적 의미를 물리

적 하늘로 해석했던 것처럼 종교관련설은 종교적 하늘로 

해석했다. 이용범(1974: 46)은 불교의 수미산을 형상화한 

첨성대에서는 불교의 제의(祭儀)가 행해졌다고 보았고, 

역사학자 민영규(1981: 140)는 “천(天)에 관한 어떤 종교

적 기본형태”를 조형화한 첨성대는 밀교 승려들이 도리천

을 드나든 곳이었다고 했다. 역사학자 신종원(1996: 62)

은 첨성대에서 바라본 “천(天)은 바로 도리천이다”라고 

단언했고, 경영정보학자 장활식(2013: 140)도 ‘첨성대’의 

‘성’은 불교의 도리천을 뜻한다고 했다.

셋째, 언론학자 김영주(2007: 71)는 ‘첨성대’의 ‘첨

(瞻)’자는 “징조를 보고 묻는 것”을 말하는 ‘점(占)’자와 같

은 뜻이며, “첨성(瞻星; 또는 占星)은 별의 양상을 관찰해

서 길흉을 추측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 해

석은 일견 타당성이 높은 듯한데, 고대 자전에 ‘점’이 ‘첨’

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첨’이 ‘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

3 본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漢典(https://www.zdic.net/), 네이버사전(https://dict.naver.com) 등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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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삼국유사』의 「왕력」에 첨성대가 ‘점성대’로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4 그러나 ‘첨’이 항상 ‘점’을 뜻하는 것

은 아니고, ‘첨성대’만큼이나 ‘점성대’에 내포된 의미도 모

호하고, 「왕력」 편찬자만이 첨성대를 ‘점성대’라 칭했던 이

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첨성’이 보편적 의미의 ‘점

성’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첨성대’의 의미와 

함께 ‘점성대’의 의미도 밝혀야 할 듯하다.

넷째, 정연식(2009a: 355)은 “첨성대의 ‘첨’은 우러러 

쳐다본다는 앙시(仰視), 앙망(仰望)”의 뜻이며, “첨성이

란 별에 대한 숭모가 배어 있는 낱말이다. 그러므로 첨성

대는 천문대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첨’은 

‘우러러보다’를 뜻할 뿐이고, ‘관측’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

다. ‘성’도 ‘별’을 뜻할 뿐이고, ‘천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 했다. ‘첨+성’의 내포적 의미는 ‘천문의 관측’으로 확장

될 수 없으며, ‘별을 우러러보다’로 한정된다고 했다. 그는 

첨성대가 탄강성과 연관이 있고, “왕권이 하늘로부터 부

여받은 신성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보았다.

‘첨+성+대’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대략 <표 1>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볼 첨’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첨

앙(瞻仰)·첨의(瞻依)·첨례(瞻禮)에서는 ‘우러러보다’, 첨

병(瞻病)·첨망(瞻望)에서는 ‘관찰하다’, 관첨(觀瞻)에서는 

‘점(占)을 치다’라는 뜻이 짙다. ‘별 성’자도 마찬가지이다. 

성학(星學)·성산(星算)에서는 ‘천문’, 성우(星佑)·성계(星

界)에서는 ‘하늘’, 문성(文星)·장성(將星)에서는 ‘뛰어남’을 

말한다. ‘첨+성’이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2. ‘대’의 의미

‘대(臺)’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로 ‘높고 평평한 곳’, 둘

째로 ‘물건을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 셋째로 ‘공공장소의 

중심’ 등이다. 첫째로 천문관측대설은 첨성대의 용도가 

‘사람이 올라서서 천문을 관측했던 대’였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이용범(1974: 47)은 첨성대 위에 불상과 같은 신

앙적 대상, 서정화(2019: 100)는 혼천의 모형을 올려놓았

을 것이라 추측했다. 셋째로 조세환(1998: 188)은 첨성대

를 우물 모양의 제단, 역사학자 김기흥(2000: 262)은 도리

천으로 통하는 우물, 불교학자 최종석(2007: 222)은 도솔

천의 미륵이 용의 모습으로 하생하는 우물이라 했는데, 

이들은 첨성대 위에 사람이 올라서지도 않았고, 어떤 조

형물을 올려놓지도 않았다고 보았을 듯하다.

‘대’의 용도를 추측했던 기존의 첨성대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삼국사기』(1145)와 『삼국유사』(1289±)에 

기록된 대들의 성격을 살펴본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대로는 고구려 동명성왕의 왕대(王臺), 백제 비류왕이 쌓

았고 아신왕이 활쏘기를 했던 사대(射臺)인 서대(西臺), 

개로왕이 수리한 한성의 대사(臺榭), 신라 문무왕이 말한 

동작대(銅雀臺), 최치원이 통일신라 각지에 세운 대사(臺

榭), 궁예가 철원에 세운 누대(樓臺) 등이 있다.5

문헌에 기록된 우리 민족 최초의 대는 동명성왕(재

위: 37~19, B.C.)의 왕대(王臺)이다. 왕대는 황룡이 나타

난 후에 하늘이 성곽과 함께 7일 만에 지었다는 궁대(宮

표 1 ‘첨+성’의 내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

해석자 ‘첨(瞻)’의 뜻 ‘성(星)’의 뜻 ‘첨+성’의 해석

천문관측설 관측하다 천문 천문을 관측하다

종교관련설 우러러보다 도리천 도리천을 우러러보다

김영주 (2007) 점을 치다 천문 천문을 보고 점치다

정연식 (2009a) 우러러보다 별 (탄강성) 별을 우러러보다

4 ‘점’은 대개 ‘첨’과 뜻이 통하며(“占 瞻也”, 『廣雅』 釋文; “凡相候謂之占 占猶瞻也”, 『方言』 第 10), ‘첨’이 ‘점’을 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右司馬子國之卜也 觀瞻曰”, 

『春秋左傳』 哀公 18年; “上使視鬼者 瞻之曰”, 『漢書』 卷 52, 列傳 22, 竇田灌韓傳). 이런 경우에 ‘占’과 ‘瞻’은 대개 ‘천심을 엿보아 재변을 피하다’를 말하며, ‘候’와 

뜻이 통한다(“上占天心 不為災傷 [占 候也] 下察人事 眾和師克”, 『後漢書』 卷 95, 叚熲傳). 『삼국유사』의 「왕력」 등에는 첨성대가 ‘점성대’로 기록되어 있다(“陵在占

星䑓西南”, 『三國遺事』 王曆, 第十七 奈勿麻立干; “奈勿王陵 在瞻星臺西南”, 『東京雜記』 卷 1, 陵墓).

5 “築射䑓於宫西”(『三國史記』 百濟 比流王 17年 8月); “習射於西臺”(『三國史記』 百濟 阿莘王 7年 9月); “作宫·樓閣·臺榭”(『三國史記』 百濟 蓋鹵王 21年 9月); “唯聞銅

雀之名”(『三國史記』 文武王 21年 7月); “營臺榭”(『三國史記』 卷 46, 列傳 崔致遠); “修葺觀闕樓臺”(『三國史記』 卷 50, 列傳 弓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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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로 판단된다.6 천제(天帝)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河

伯)의 딸인 유화에게서 태어난 동명성왕은 밤이면 천궁

으로 돌아갔다는데,7 천궁(天宮)은 천제가 거주하는 도리

천의 궁궐일 수밖에 없다. 동명성왕의 왕대는 도리천과 

황룡이 내려준 신성한 왕권의 상징이었던 듯하다.8

『삼국사기』의 동작대와 『삼국유사』의 이견대는 왕의 

죽음과 연관된다. 문무왕은 조조(曹操: 155~220)의 동작

대가 유혼을 구제하는 바가 아니므로 자신의 장례에서는 

능허대(凌虛臺)를 쌓지 말라고 유언했다.9 그럼에도 신문

왕(재위: 681~692)은 추모대를 세웠고, 만파식적과 흑옥

대를 얻은 이후에 대의 이름을 ‘이견대(利見臺)’라 했다.10 

만파식적과 흑옥대는 도리천의 천신(天神)으로 되돌아

간 김유신(595~673)과 호국대룡(護國大龍)으로 환생한 

문무왕(626~681)이 내려준 선물이었고, 도리천과 용궁이 

신라를 보우함을 상징했을 것이다(김상현 1981: 7).

『삼국유사』의 대로는 이견대, 만불산의 대전(臺殿), 

하마대, 연화대와 칠보대, 첨성대와 점성대가 있다.11 이

견대는 도리천과 용궁을 넘나든 용을 신문왕이 내려다 본 

대였고, 만불산의 대전은 경덕왕이 모형으로 만든 누대와 

궁전이었고, 하마대는 말에서 내리는 곳의 대였다.

연화대와 칠보대는 허공에 떠있을 수도 있고, 천상

세계로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다.12 성덕왕대의 부득은 

연화대 위의 미륵불이 되어서 서쪽으로 갔고, 경덕왕대

의 욱면은 서쪽 하늘의 연화대에 앉아서 큰 광명을 남기

며 사라졌고, 포천사의 5명 비구는 각각 연화대에 앉아서 

함께 서쪽으로 떠났다고 했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관

불삼매경』은 용왕이 세존에게 칠보대를 바치고자 했다고 

한다. 용궁은 비밀스런 불교 경전들을 보장(保藏)하는 곳

이며, 용왕은 칠보를 비처럼 쏟아지게 할 수 있고, 황룡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방의 용신왕(龍神王)들을 거느린다.13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가장 흔한 대는 공간을 

뛰어넘는 성격이다. 동명성왕의 왕대는 도리천이 내려준 

대였고, 조조의 동작대는 허공을 뛰어넘어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능허대였고, 연화대와 칠보대는 불교의 천상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는 대였고, 이견대는 도리천과 용궁을 넘나

든 용을 내려다본 대였다. 첨성대(점성대) 기록은 『삼국사

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3. 유교적 관념의 하늘과 불교적 관념의 하늘

정도전(1342~1398)은 “일월성신은 하늘의 글이다”

6 “黃龍見於鶻嶺”(『三國史記』 東明聖王 3年 3月); “營作城郭宮室”(『三國史記』 東明聖王 4年 7月); “鸞集於王臺”(『三國史記』 東明聖王 10年 9月); “七日 雲霧自散 城

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東國李相國集』 卷 3, 東明王篇); “天爲我築城”(『新增東國輿地勝覽』 卷 54, 平安道, 成川都護府, 鶻嶺).

7 “朝居人世中 暮反天宮裡...梯棧躡難升 羽翮飛易瘁 朝夕恣升降”(『東國李相國集』 卷 3, 東明王篇); “自言 天帝子 解慕漱”(『三國史記』 東明聖王 元年); “海東 解慕漱 眞

是天之子”(『東國李相國集』 卷 3, 東明王篇); “天帝子 解慕漱”(『三國遺事』 紀異, 高句麗).

8 고구려의 시조왕이 천제(天帝)의 아들이었다는 인식은 장수왕 3년(414)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서 드러난다(“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廣開土王陵

碑). 우리나라의 불교 도입 이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단군신화에서도 불교의 天帝인 帝釋이 등장하는(“昔有桓𡆮 [謂帝釋也] 庻子桓雄”, 『三國遺事』 紀異, 古朝

鮮王儉朝鮮) 이유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들이 불교가 도입된 이후에 생성 또는 윤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서대석, 1997: 16).

9 “魏主西陵之望 唯聞銅雀之名 (중략) 空勞人力 莫濟幽魂”(『三國史記』 文武王 21年 7月). 조조의 동작대는 ‘유혼이 허공을 뛰어넘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계단’을 말

하는 능허대였다(“建三臺于前處 飄飛陛以凌虛”, 『曹子建集』 卷 1, 節游賦; “凌虛若有梯 步險如履地”, 『太平廣記』 神仙 40, 陶尹二君). 

10 “後見龍現形処 名利見臺”(『三國遺事』 紀異, 万波息笛); “葬後追慕 築臺望之 有大龍見于海中 因名之曰 利見臺”(『世宗實錄』 卷 150, 慶州府, 利見臺).

11 “駕幸利見臺”(『三國遺事』 紀異, 万波息笛); “樓閣·臺殿·堂榭”(『三國遺事』 塔像, 四佛山·掘佛山·萬佛山); “憇于下馬䑓上”(『三國遺事』 感通, 憬興遇聖); “旣至見肹坐蓮

䑓”(『三國遺事』 塔像, 南白月二聖); “七寳䑓奉上”(『三國遺事』 塔像, 魚山佛影); “變現真身㘴蓮䑓”(『三國遺事』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於是五比丘各㘴蓮䑓”(『三國遺

事』 避隐, 迎如師); “别記云 是王代錬石築瞻星䑓”(『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陵在 占星䑓西南”(『三國遺事』 王曆, 奈勿麻立干).

12 “坐蓮華臺 往十方”(『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卷 7); “自身趺坐蓮花臺上 生於樂界也”(『觀無量壽經直指疏』 卷 2); “於虛空中 有七寶臺”(『佛說觀佛三昧海經』 卷 

9); “七寶臺 停住空中”(『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 卷 1); “入七寶臺 上昇虛空”(『添品妙法蓮華經』 卷 7); “坐七寶臺 上昇虛空”(『經律異相』 卷 8).

13 “龍宮藏內諸經卷 卷卷是佛思議”(『高峰龍泉院因師集賢語錄』 卷 4); “以此經久在龍宮”(『大方廣佛華嚴經感應略記』 卷 1); “諸大龍王 雨大妙寶”(『廣大寶樓閣善住祕密

陀羅尼經』 卷 上); “詣海龍王求如意珠 即悉得之 還閻浮利亦雨七寶”(『正法華經』 卷 5); “中央黃龍神王”(『佛說灌頂經』 卷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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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14 그가 말한 ‘하늘’은 유교적 관념의 하늘 즉 자

연의 하늘이며, 천문관측설이 말하는 ‘첨성’의 대상이다. 

그런데 유교의 하늘은 불교의 하늘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1>은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불교에서 직경이 약 12억 유순인15 지상세계에는 4

개의 대륙이 있고, 남쪽 대륙인 염부주(섬부주)가 인간의 

세상이다. 불교의 천상세계는 <그림 1> 중앙의 수미산

에서 펼쳐진다. 염부주에서 수미산으로 가려면, 가장 거

대한 외해(염해)를 먼저 건너야 하고, 이어서 7개의 거대

한 산맥과 8개의 거대한 내해(향수해)를 번갈아서 넘고 

건너야만 한다.16 수미산의 높이는 약 8만 유순이다.

불교의 천상세계는 대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

계 4천으로 구성된다. 수미산 중턱에 욕계의 제 1천인 

사왕천, 수미산의 꼭대기에 욕계의 제 2천인 도리천이 

있고, 욕계의 제 3천부터는 모두가 허공에 떠 있다. 지상

세계와 맞닿은 사왕천과 도리천을 지거천(地居天)이라 

하고, 허공에 떠 있는 공거천(空居天)과 구분한다. 사왕

천의 지배자는 호세사천왕이고, 도리천의 지배자는 제

석(帝釋)이다. 석제환인 제석은 사천왕들을 권속에 두고 

<그림 1>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천제(天帝) 즉 상제

(上帝)이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일천(日天), 월천(月天), 성천(星

天)은 수미산 중턱의 허공에서 수미산 주위를 맴돈다.17 

일천이 여름에는 남쪽, 겨울에는 북쪽으로 치우치기 때

문에 사계절이 생기며, 월천이 나타나고 숨기 때문에 달

이 차고 기울며, 성천들은 북방의 사천왕인 다문천왕의 

지배를 받는다.18 불교에서 일월성신의 광명은 사천왕의 

광명보다 훨씬 미약하다. 광명은 성수(星宿), 월(月), 일

(日), 사왕천, 도리천 등의 순서로 크다고 한다. 『경률이

상』(516)에 따르면, 광명을 발산하는 성곽의 크기는 별

이 120~700리(里), 달이 1,960리, 해가 2,040리, 사왕천이 

240,000리, 도리천이 3,200,000리이다.19 일월성신의 광명

은 사천왕과 제석의 광명에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하고, 

과거·현재·미래의 대천세계를 환히 밝히는 불보살의 광

명과는 비교될 수조차도 없다.20 본 연구는 신라인들이 첨

성대에서 바라보았던 하늘이 자연의 하늘이었는지, 불교

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이었는지를 살펴본다.

4. ‘첨+성+대’ 해석 접근법의 문제점

‘첨성대’는 ‘첨+성+대’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일까? 

그림 1 『법계안립도』(1584)의 사대부주(四大部洲).

14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鄭道傳, 『三峯集』 卷 3, 陶隱文集序).

15 “廣十二億三千四百五十由旬”(『佛說立世阿毘曇論』 卷 1, 地動品); “謂徑十二億三千四百半”(『阿毘達磨俱舍論』 卷 11, 分別世品).

16 염부주에서 수미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3억 유선나(12억/4)이며, 유선나(유순)는 성왕의 하루 행군거리이다(“踰繕那者 自古聖王一日軍行也”, 『大唐西域記』 卷 2, 

印度總述, 數量). 염부주에서 수미산까지를 성왕의 행군 속도로 꾸준히 갈 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림잡아서 80만년 이상이 걸린다. 

17 “於須彌山王半腹之間 四萬二千由旬 為月天子造作宮殿...為日天子造作七日諸天宮殿”(『起世經』 卷 9); “依須彌山 日月流行”(『增壹阿含經』 卷 34).

18 “日天宮殿 六月已後 漸向南行”(『起世經』 卷 10); “月天宮殿 漸漸現也 諸比丘 此有三因緣...常半月中隱月宮殿 然此月宮 於逋沙他十五日時 形最圓滿”(『起世經』 卷 

10); “『消災經』 有九執大天 二十八宿 十二宮辰 『楞嚴經』 八萬四千災變惡星 文句 毗沙門為星宿之主”(『法界安立圖』 卷 中, 星天宮殿圖).

19 “星宿之明 不如月宮殿明 月宮殿明 又復不如日宮殿明 日宮殿明 光焰照曜 猶尚不如四天王天牆壁宮殿”(『起世經』 卷 7, 三十三天品); “城縱廣八萬由旬 [樓炭經云 廣

長三百二十萬里]...日城郭 方正二千四十里...月城郭 廣長一千九百六十里...星宿城郭 天神之舍也”(『經律異相』 卷 1). 

20 “佛晨朝時 從其面門放種種光 遍照大千世界 乃至十方 六趣眾生 遇斯光者 罪垢煩惱一切消除”(『經律異相』 卷 4, 現般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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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의 ‘영광대’를 ‘영+광+대’로 해석하면, 대의 성격

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영광대’를 ‘영+광+대’로 해석하면, ‘그림자 영(影)’과 

‘빛 광(光)’의 대(臺)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영광대가 일종

의 측영대(測影臺)였다는 추정이 가능할 듯 싶다. 그러나 

그런 추정은 옳지 않다.

[가-1] 주자(1130~1200)의 「관서유감(觀書有感)」21

작고 네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열리니,

천광(天光)과 운영(雲影)이 그 안에서 배회한다.

[가-2] 이황(1501~1570)의 「천광운영대」22

활수에 천운(天雲)이 영광(影光)으로 비추니  

책을 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네모난 연못에서 찾았다.

[가-3] 이종상(1799~1870)의 「영광대기」(1855)23

천광(天光)이 드리우고, 운영(雲影)이 배회한다. 시문의 

글자들을 합하여 ‘영광대(影光臺)’라 이름지었다.

[가-1]은 주희(朱熹)의 「관서유감(觀書有感)」, [가-2]

는 「관서유감」을 차용한 이황의 「천광운영대」 시문의 첫 

부분이다. [가-3]은 철종 6년(1855)에 고향인 경주에 내려

와 인부들을 동원해 월정교 부근의 석재들을 모아서 7일 

만에 영광대를 쌓고, <사진 1>의 석문을 새겼던 이종상

(1799~1870)이 서술한 「영광대기」이다.

[가-1]에서 비롯되었고, [가-2]와 [가-3]에서 차용된 

‘영광(影光)’은 ‘구름 그림자’인 운영(雲影)처럼 중엄한 권

계의 글귀와 ‘하늘 빛’인 천광(天光)처럼 밝은 성현의 글

귀를 뜻한다. 영광대는 천문관측과는 무관하며, 경주 남

천의 얕은 물가에 쌓은 문사(文士)들의 여가 공간이었다. 

영광대와 비슷한 이름의 정자는 평안도 순안현의 배회정

(徘徊亭)이다. ‘배회’란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다’가 아니

라 ‘천광과 운영이 함께 맴돌고 있음’을 말한다.24

본 연구는 ‘첨성대’를 ‘첨성+대’로 해석해야 그나마 

오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다. 첨성대가 축조된 

선덕여왕대(632~647) 이전부터 ‘첨성’이라는 표현이 형성

되어 있었고,25 신라와 고려의 지식인들이 ‘첨성’이란 단어

를 알았다고 판단되며,26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첨

성대의 이름을 ‘첨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27

Ⅲ. ‘첨성+대’의 해석

첨성대 연구는 ‘첨성대’를 ‘첨성+대’로 해석하기도 했

사진 1 경주 월정교지 부근에서 발견된 ‘영광대’ 석문. (필자의 사진).

21 “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淸如許 謂有源頭活水來”(朱熹, 『朱子大全』 卷 1, 觀書有感).

22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喩在方塘 我今得意淸潭上 恰似當年感歎長”(李滉, 『退溪集』 卷 3, 天光雲影臺).

23 “役七日而臺成 (중략) 天光倒垂 雲影徘徊 恰與考亭詩中語合故名 (중략) 今玆之爲影光臺也 則文史觴詠爲之政”(李鍾祥, 『定軒集』 卷 15, 影光臺記).

24 “取朱夫子詩 天光雲影共徘徊之意 扁其額”(『薊山紀程』 卷 1, 徘徊亭).

25 ‘첨성’은 東晉(317~420)에서 구담승가제바(Gotama Sam. ghadeva)가 한역한 『증일아함경』, 梁의 陸倕(470~526)가 작성한 「석궐명」(508), 唐의 歐陽詢

(557~641)이 작성한 「서림사비」(617), 唐의 法琳(572~640)이 저술한 『변정론』(626) 등에서 발견된다. 

26 『증일아함경』은 늦어도 원광이 귀국한 진평왕 22년(600)에 신라로 전래되었다고 추정된다(안지원, 1997: 69). 『문선』은 진흥왕 10년(547) 이전에 신라로 전해

졌고(노용필 2015: 56), 신라의 강수(强首: 미상~692)가 어렸을 때에 배웠다고 했고(“遂就師讀 孝經·曲禮·爾雅·文選”, 『三國史記』 卷 46, 列傳 6, 强首), 신라 국

학의 정규 교과목이었다(“『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三國史記』 卷 38, 職官 上, 國學). 

27 서거정(1420~1488), 성여신(1546~1632), 임화세(1675~1731), 유한준(1732~1811)은 “첨성대의 이름은 ‘첨성’이다”라고 단언했다(“古臺牢落號瞻星”, 徐居

正, 『四佳集』 卷 3, 瞻星老臺; “臺號瞻星夕照紅”, 成汝信, 『浮査集』 卷 2, 東都懷古; “崇臺突兀號瞻星”, 任華世, 『是庵集』 卷 2, 瞻星老臺; “有㙜名瞻星”, 兪漢雋, 『自

著』 卷 7, 瞻星㙜). 그 이외의 수많은 조선시대의 문인들도 ‘첨성대’를 ‘첨성+대’로 이해했음이 문헌 기록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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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제단설을 주장한 이용범(1993: 63)은 「대당 실제

사 융천대법사 비명」(743)의 ‘첨성’은 도리천, 천문 관측, 

불교의 점성과 연관될 수가 있다고 했다.

불교상징설을 주장한 장활식(2013: 140)은 ‘첨성’이 

『문선』의 「석궐명」(508)에도 있지만, 첨성대의 ‘첨성’은 현

장(玄奘: 602~664)의 전기인 『대자은사 삼장법사전』(688)

의 ‘첨성’과 같은 뜻이라 했다. 첨성대의 ‘첨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다’라는 뜻이며, ‘하늘’은 신종원(1996: 62) 등의 

견해대로 ‘불교의 도리천’을 지칭한다고 했다.

한편 천문상징설을 주장한 서정화(2019: 82~86)는 

‘첨성’의 용례를 건축 분야와 점성 분야로 나누었다. 공영

달(孔穎達: 574~648)의 『모시정의』(642)와 『문선』의 「석궐

명」(508)에 기록된 건축 분야의 ‘첨성’은 “야간에 북극성을 

바라보아서 정북 방향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했고, 『수

서(隋書)』(636)와 두광정(杜光庭: 850~933)의 초사에 기

록된 점성 분야의 ‘첨성’은 “행성 내지는 황도대 경성인 28

개 성수들을 관찰함”을 뜻한다고 했다. 경주첨성대는 “점

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 했다.

‘첨성+대’로 해석한 기존의 연구는 <표 2>로 요약될 

수 있다. 첨성대의 ‘첨성’을 장활식(2013)은 불교적 성격

의 ‘첨성’, 서정화(2019)는 점성적 성격의 ‘첨성’으로 해석

했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1289±)에 선행하는 중국의 

문헌 기록에서 ‘첨성’의 용례들을 두루 살펴본다.

1. ‘첨성’에 대한 편협한 해석

‘첨성’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시경』에 대한 공영달의 

해설서인 『모시정의』(642)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정

의는 편협하며,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공영달의 편

협한 정의는 아래의 「정지방중」시문에서 비롯되었다.

[나-1] 『시경』에 수록된 「정지방중」 시문 28

정지방중(定之方中)에 초궁(楚宮)을 만들고,

규지이일(揆之以日)로 초실(楚室)을 만들었다.

춘추시대의 시문들을 엮은 『시경(詩經)』에 수록된 

「정지방중」은 위(衛)의 문공(文公)이 초구(楚丘)에서 도

읍을 재건한 과정을 칭송했다. [나-1]의 ‘정(定)’은 영실성

(營室星)을 말하고, ‘정지방중’은 하(夏)시대 겨울 10월의 

해질 무렵에 영실성이 남쪽의 중앙에 위치했음을 말하고, 

제 1구는 위문공이 10월의 농한기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초궁(楚宮) 즉 종묘(宗廟)를 우선적으로 건립했음을 말한

다.29 ‘정지방중’은 종묘를 건립하기에 적절한 농한기를 파

악하기 위해 행해졌다.30

‘규지이일(揆之以日)’은 ‘규얼(圭臬)을 도구로 사용하

여 일(日)을 헤아리다’는 뜻이며, ‘규일(揆日)’을 말한다. 

‘초실(楚室)’은 위문공의 처소를 말한다. [나-1]은 ‘정지방

중’으로 농한기를 파악하여 종묘를 먼저 건립하고, ‘규지

이일’로 날을 헤아려서 소박한 왕실을 나중에 건립했다는 

서술이다.

규얼은 얼(臬)이 만드는 해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규(圭)로 측정하는 <사진 2>와 같은 해시계를 말한다. 

‘규얼’의 표면적 의미는 ‘태양의 시차를 측정하는 천문 관

측 도구’이다. 내포적 의미는 주로 ‘방향을 바로잡다’, ‘표

표 2 ‘첨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

해석자 ‘첨성’의 의미

이용범 (1993) 도리천 숭배, 천문 관측, 불교적 점성

장활식 (2013)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리천을 우러러보다

서정화 (2019) 점성을 목적으로 별을 바라보다

28 “定之方中 作于楚宮 揆之以日 作于楚室 树之榛栗 椅桐梓漆 爰伐琴瑟 升彼虚矣”(『詩經』 國風, 鄘風, 定之方中).

29 “始建城市而營宮室 得其時制 美衛文公也...毛則: 定之方中 揆之以日 皆為得其制 既得其制 則得時可知 鄭則: 定之方中 得其時 揆之以日 為得其制 既營室得其

時...定 營室也...箋云: 楚宮 謂宗廟也...文公於定星之昏正四方而中之時 謂夏之十月 以此時而作為楚丘之宮廟”(『毛詩正義』 卷 3, 定之方中). 

30 예로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일월성신을 역상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려주어 농사의 풍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羲和掌曆 敬授民時”, 『大戴禮記』 五帝

德; “敬順昊天 數法日月星辰 敬授民時”, 『史記』 五帝本紀; “主司天文 欽若昊天 敬授民時 力來農事 以豐年穀”, 『漢書』 卷 99-中, 王莽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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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나 규범으로 삼다’, ‘하늘처럼 받들다’이다.31

규얼은 일(日)의 운행을 햇볕 경(景)이32 만드는 얼

의 그림자인 일영(日影)으로 측정하므로 규얼의 운용을 

규일(揆日), 규경(揆景), 규영(揆影), 측일(測日), 측경(測

景), 측영(測影), 후일(候日) 등이라 한다. 규얼의 대표적

인 기능은 ①정방위의 판별, ②절기의 파악, ③시간의 측

정이다(전상운 1964: 22).

정현(鄭玄: 127~200)은 ‘정지방중’이 ‘천시(天時)를 

얻음’, ‘규지이일’이 ‘제도를 통해 천시를 얻음’을 말한다

고 했다.33 ‘규일’의 표면적 의미는 ‘날을 헤아리다’이며, 내

포적 의미는 주로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다’, ‘길일을 택하

다’, ‘날짜를 헤아리다’이다.34 위문공은 천심과 민심을 모

두 헤아려 적기(適期)를 택했던 듯하다.35

그런데 공영달은 이와는 다른 잘못된 해석을 제시했

다. [나-2]에서 『시경』이 아닌 『주례』(周禮)에 대한 정현의 

해설을 인용한 뒤에 자신의 설명을 덧붙였다.

[나-2] 「정지방중」에 대한 『모시정의』(642)의 해설 36

정현은 “해가 중천일 때 얼의 그림자가 가장 짧고, 극성

(極星)은 북신(北辰)을 말한다”고 했다. 이것이 규일(揆日)과 

첨성(瞻星)이며, 동서남북의 일을 똑바로 한 것이다.

[나-2]에서 공영달은 엉뚱하게도 『주례주소』에 적힌 

동서남북 판별 방법에 대한 정현의 해설을 인용했다.37 정

약용(1762~1836)은 “공씨의 해설은 억지로 끌어다 붙여

서 터무니가 없고, 불충분하다”라고 비판했는데,38 [나-2]

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공영달은 ‘규지이일’을 말하는 ‘규일’이 ‘해가 중천일 

때에 얼의 그림자가 가장 짧음을 보고 동서남북을 판별

함’을 뜻하고, ‘정지방중’을 말하는 ‘첨성’이 ‘북극성을 바라

보고 동서남북을 판별함’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1]에서 ‘정지방중 규지이일’의 목적은 ①정방위의 판

별이 아니라 ②절기의 파악으로 봐야 옳다. 서정화(2019: 

82~86)는 공영달의 편협한 해설을 수용하여, 건축 분야의 

‘첨성’과 ‘규일’이 “정북 방향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했는

데, 역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나-3]은 원성왕릉 조성을 위해 곡사를 헐고, 숭복사

를 창건함에 대한 최치원(857~908+)의 서술이다. 『고운

집』의 「대숭복사비명」(890±)에는 ‘점성’이 ‘정지방중’, ‘규

일’이 ‘규지이일’이라는 후대의 주해가 붙어 있다.39

사진 2  규얼(圭臬)·규표(圭表) 등으로 불리는 해시계.(https://zhidao.baidu.

com/question/501766259621464164.html).

31 “始用圭臬 則八繩之法”(丁若鏞, 『茶山詩文集』 卷 9, 問律度量衡); “政與測景之圭臬 上下四方 取正於此 人君亦四方之極也”(『承政院日記』 高宗 12年 12月 27日); 

“六經奉圭臬”(朴珪壽, 『瓛齋集』 卷 3); “然弁髦專缀 笆籬圭臬”(金炳冀, 『時憲紀要』 序文); “視之如神物 奉之如圭臬”(金正喜, 『阮堂集』 卷 8, 雜識).

32 ‘景’은 ‘햇볕’(“介爾景福”, 『荀子』 勸學; “畏景明中谷”, 李崇仁, 『陶隱集』 卷 2)과 반대되는 ‘그림자’(“君者儀也 民者景也”, 『荀子』 君道)를 뜻할 수도 있다. 

33 “鄭則 定之方中 得其時 揆之以日 為得其制 既營室得其時”(『毛詩正義』 卷 3, 定之方中); “文公治其城市宮室 合於時制”(茅坤, 『唐宋八大家文抄』 卷 7, 灜州興造記); 

“衛文公之作楚宮 詩美得其時制”(『東文選』 卷 108, 林宗庇, 延慶宮正殿上梁文); “定中揆日 占天時也”(『承政院日記』 純祖 18年 4月 18日).

34 “方且揆日 以時造門”(王安石, 『王安石集』 卷 80, 谢夏噩察推启); “非軌躅之可梯 豈若揆日裁基 瞻星正臬”(李敏求, 『東州集』 卷 5, 淸平公主新第上樑文); “卜地之吉 

揆日之良 旣固且密 萬世之藏”(『世宗實錄』 卷 23, 6年 3月 23日); “且黃巢謂逃天得計 乃揆日偸生”(崔致遠, 『桂苑筆耕』 卷 16, 徐州時溥司空).

35 “然仰瞻天文 俯察民心”(『三國志』 魏書 2, 文帝紀); “出號施令合民心 作樂制禮得天心”(『藝文類聚』 卷 88); “民心之所向 即天心之所存也”(『朱子語類』 張子書 2); “上

應天心 下順人望”(『高麗史節要』 卷 10, 仁宗 10年 3月); “且夫天心所繫 實在乎民心之去就”(李植, 『澤堂集』 別集 卷 1, 與金汗書).

36 “注云: 「...中屈之以指臬 則南北正也 日中之影 最短者也 極星 謂北辰也」 是揆日瞻星 以正東西南北之事也”(孔穎達, 『毛詩正義』 卷 3, 定之方中).

37 “晝參諸日中之景 夜考之極星 以正朝夕 [注: 日中之景 最短者也 極星 謂北辰]”(鄭玄, 『周禮註疏』 卷 41).

38 “寵辱若驚 與此經無涉 孔氏强引之也...斯皆眇芒荒芴 不可究詰者也”(丁若鏞, 『與猶堂全書』 經集 卷 46, 韓康伯玄談考).

39 [나-3]의 주해가 ‘占星揆日’이 아닌 ‘揆日’만을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占星’이 ‘定之方中’과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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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최치원(857~908+)의 「대숭복사비명」(890±)40 

옛 재목들을 간추려 모아서 높은 터로 옮겼다. 점성(占

星)·규일(揆日)을 행하고 [주해: 『시경』의 정지방중과 규지이

일을 말하며, 초궁의 건립에 관한 일이다], 웅장한 공사를 시

작했다.

‘정지방중’이 ‘첨성’ 또는 ‘점성’의 어원인지를 필자로

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정지방중 규지이일’을 사자

성어로 줄인다면, ‘첨성규일’이나 ‘점성규일’이 적합할 듯

하다. [나-3]의 ‘점성’과 ‘규일’은 숭복사 건립을 위한 천시

(天時)를 받기 위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첨성’은 ‘규일(揆日)’과 자주 짝을 이루며, ‘규지(揆

地)’와도 간혹 짝을 이룬다. 서정화(2019: 84)는 규일이 

“태양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규지가 “땅에 어린 그림자

에 중점을 둔” 표현이므로 규일과 규지는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것”이라 했다. ‘규지’의 표면적 의미는 ‘(얼의 그림자

를) 땅에서 헤아리다’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표면적 의미와는 달리 ‘규지’의 내포적 의미

는 ‘규일’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규지’는 대개 의정(議

政)의 지위를 말하는 ‘규석(揆席)’과 같은 말이고, 주로 ‘지

형이나 땅의 형편을 살피다’ 또는 ‘민심을 헤아리다’를 뜻

한다.41 적절한 날을 헤아리는 ‘규일’과는 차이가 있다.

2. ‘첨성’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

‘첨+성’의 내포적 의미가 다양할 수 있음은 <표 1>

에서 살펴보았다. <표 1>의 해석이 모두 가능함은 아래

에 제시한 ‘첨성’의 다양한 용례에서도 드러난다.

[다-1] 두광정(850~933)의 「막정예구요초사」42

행여 구망에 닿을까봐 첨성신일월(瞻星辰日月)의 궁

(宮)을 살핌에 있어서 지성의 마음을 극진히 기우렸다.

[다-1]은 성신(星辰)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초사

(醮祀)를 집대성한 두광정(杜光庭: 850~933)의 초사(醮

詞)이다. 구망(九芒)은 재난의 징조이고,43 첨(瞻)의 대상

은 ‘성(星)+신(辰)+일(日)+월(月)’이었고, 궁(宮)은 별자리

의 위치를 말한다. [다-1]의 ‘첨성’은 도교적 성격의 점성

을 위한 ‘천문 관측’을 말할 것이다.

[다-2] 『증일아함경』, 4세기 말에 역출된 불경 44

세존이 “어제 밤의 광명은 사천왕들의 광명이었다”라고 

했다. 그날 밤에 석제환인이 내려와서 세존의 설법을 들었다. 

천제의 광명이 산과 들판을 또 비추었다. 가섭이 밤에 일어나 

첨성(瞻星)하여 그 광명을 바라보았다.

[다-2]는 동진(東晉: 317~420)에서 구담승가제바가 

역출한 『증일아함경』의 내용이며, 본 연구가 발견한 ‘첨성’

의 가장 오래된 용례이다. 불교의 천신들이 차례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세존의 설법을 듣고, 천상세계로 되돌

아갔다고 한다. 가섭의 ‘첨성’은 석제환인 제석이 남긴 광

명을 우러러보기 위함이었다. [다-2]의 ‘첨성’은 ‘도리천의 

광명을 우러러보다’로 해석될 수 있다.

[다-3] 「대관생속방」, 원종연간(943~961)45

공중의 기(氣)를 분별하고, 풍성의 보검을 찾으려 했지

40 “選掇故材 就遷高墌 於是占星揆日 [註釋: 詩云: 「定之方中 揆之以日」 乃作楚宮之事也] 廣拓宏規”(崔致遠, 『孤雲集』 卷 3, 大嵩福寺碑銘).

41 “揆路 猶言揆地 指相府 朱書箚疑 路猶當路言路之路”(『宋子大全』 隨箚 卷 6); “臣十年揆地 盤礴不去”(『英祖實錄』 卷 70, 25年 8月 18日); “揆地重任”(趙顯命, 『歸鹿

集』 卷 9, 承旨敦諭後書啓); “瞻星揆地 風水叶堪輿之言 涓日應辰 吉慶著蓍龜之象 財力經聚”(沈師周, 『寒松齋集』 卷 3, 歸溪堂上樑文).

42 “仰華蓋儀之闕 若封九芒 瞻星辰日月之宮 盡傾丹款”(杜光庭, 『廣成集』 卷 10, 莫庭乂九曜醮詞; 서정화, 2019: 85).

43 “熒惑光芒犯鎮星...熒惑犯鎮星為大人忌”(『後漢書』 卷 101, 天文 中, 漢安二年); “填星 其色黃 九芒...有主命不成”, 『史記』 卷 27, 天官書 5).

44 “釋提桓因來 至世尊所而聽法 天帝光明復照彼山 時彼迦葉夜起瞻星 見此光明”(『增壹阿含經』 卷 15, 高幢品).

45 “庚補觀生 事師來學 方欲空中辨氣 指寶劍於豐城 天上瞻星 識賢人於潁水 既而天遠人邇 功業未就”(『全唐文』 卷 406, 李子潰, 對觀生束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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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천상(天上)을 첨성(瞻星)하는 지식을 가진 현인들은 모두 

영수(潁水)에 은둔해 있었다.

[다-3]은 천문관생(天文觀生) 이자궤(李子潰)가 풍

성(豐城)에서 보검을 찾아낸 서진(西晉)의 점성가 뇌환

(雷煥: 265~334)처럼 되려고 노력했지만, 가르침을 줄만

한 현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서술이다. [다-3]의 ‘첨성’

은 ‘천문을 보고 점을 치다’라는 의미로 판단되며, 보편적 

의미의 ‘점성’과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다-4] 「축노인성견표」, 8~9세기의 표문 46

팔월 보름밤에 수성(壽星)을 관측했습니다. (중략) 황제

께서는 상서로운 조짐에 응하시고, 장차 하늘의 시간을 받드

시어 첨성(瞻星)하여 장수(長壽)를 축원하십시오.

[다-4]는 8~9세기에 활동한 양빙(楊憑)의 표문이다.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노인성이 나타났으니 천시(天時)

를 받아서 황제가 직접 수성(壽星)을 우러러보면서 장수

를 기원토록 진언했다는 내용이다. [다-4]의 ‘첨성’은 ‘특정

한 별을 우러러보다’를 의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첨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다’로 해석하

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하늘’은 물리적 또는 종교적 하

늘일 수가 있겠고, 대상은 천체(天體), 성신(星辰), 천신

(天神), 광명(光明), 특정한 별 등일 수가 있겠다.

[다-5] 「문선」(526±)의 선귀비(宣貴妃) 애도문 47

난초의 자태로 태어나 옥(玉)처럼 빛났다. 망월(望月)하

면 항아의 모습이었고, 첨성(瞻星)하면 무녀성과 같았다.

[다-5]는 유송(劉宋) 효무제(재위: 453~464)의 선귀

비(宣貴妃: 미상~462)를 애도하는 글이다. 항아(姮娥)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이며, 무녀성(婺女星)은 

직녀성과 함께 여성을 상징한다. [다-5]의 ‘첨성’은 ‘밤하늘

을 우러러보다’로 해석하면 무난할 듯하다.

‘첨성’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이나 ‘첨성’의 목적도 다

양할 수가 있다.48 ‘첨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

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

[다-6] 사공도(司空圖: 837~908)의 「세련(洗煉)」49

우러러 첨성신(瞻星辰)하고, 은자(隱者)들을 노래했다. 

흐르는 물은 오늘의 내 모습이요, 밝은 달은 전생의 내 모습이

었으리.

[다-6]은 황소(黃巢)의 난(875~884)이 발생한 난세를 

살았던 사공도(司空圖)의 시문이다. 여기서 ‘첨(瞻)’의 대

상은 ‘성(星)+신(辰)’이며, ‘첨성’은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

러보다’로 직역된다. [다-6]에서 ‘첨성’의 목적은 상당히 모

호해 보인다. 추측컨대 마음을 다잡기 위한 ‘첨성’일 듯하

지만, 단정하기가 주저된다.

3. 다양한 종교적 맥락의 ‘첨성’

‘첨성’은 힌두교,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에서 행해

졌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맥락의 ‘첨

성’에 내포된 의미가 모두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라-1] 『사분율행사초비』, 개원연간(713~741)50

첨성자(瞻星者)가 찰리성(剎利星)을 보았다고 했다. 이

46 “昨八月十五日夜壽星...應運以發祥 將後天而奉時 遂瞻星而稱壽”(『全唐文』 卷 478, 楊憑, 「賀老人星見表」).

47 “誕發蘭儀 光啟玉度 望月方娥 瞻星比婺”(『文選』 卷 57, 宋孝武宣貴妃誄; 『藝文類聚』 卷 15, 后妃, 宋謝莊孝武帝宣貴妃誄曰).

48 첨성·규일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瞻星揆日 不勞而成 崇高壯麗 重深藻繪”, 『全唐文』 卷 882, 紫極宮新建司命真君殿記), 동서남북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晝則揆日而行 夜則考星而泊”, 『太平廣記』 詼諧 2, 周捨), 현재 또는 미래를 예지하기 위한 목적(“漢末太史家瞻星 有德星見 當有英才賢德”, 『太平御覽』 人事

部 25, 幼智上), 추모의 목적(“瞻星比婺”, 『文選』 卷 57, 宋孝武宣貴妃誄) 등으로 행해졌을 수가 있겠다. 

49 “空潭瀉春 古鏡照神 體素儲潔 乘月返真 載瞻星辰 載歌幽人 流水今日 明月前身”(『全唐詩』 卷 634, 司空圖, 詩品二十四則 洗煉).

50 “有瞻星者 白彼怨王 剎利星現 怨王令人捕捉將送 於是貫尖標之上 仙人來至”(『四分律鈔批』 卷 14, 導俗化方篇); 『佛說長壽王經』 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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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원왕(彼怨王)은 찰제리(剎帝利)종의 아들을 체포하여 

압송토록 명령했다.

[라-1]은 석가모니의 전생에 관한 대각(大覺)의 서술

이다. ‘찰리성의 출현’을 ‘찰제리 왕자의 귀환’으로 해석했

다는 첨성자는 고대 힌두교의 점성가였을 것이다.

[라-2] 리옥(理莹)의 시문, 개원연간(713~741)51

첨성(瞻星)하는 오군(吳郡)의 밤이고,

작무(作霧)하는 화산(華山)의 아침이다.

[라-2]는 진(晉)에서 오군의 태수로서 선정을 펼친 

등유(鄧攸)와 화산의 험준함을 말한 위(魏)의 무후(武侯)

를 비교했으며, “덕을 갖춘 군주의 밤은 별처럼 빛나지만, 

위엄만을 갖춘 군주의 아침은 안개처럼 흐릿하다”로 해석

된다. [라-2]의 ‘첨성’은 불교 승려에 의해 서술되었지만, 

유교적 색채가 상당히 짙은 듯하다.

[라-3] 「광성현 업수사 비문」, 천보 8년(749)경 52

측경(測景)·첨성(瞻星)하여 불교 사찰을 함께 받들고,

숱한 기둥들을 세우고, 불상들을 모아서 안치했다.

[라-3]은 단형(段迥)이 서술한 「광성현 업수사 비문」

이다. 측경(測景)·첨성(瞻星)은 ‘햇볕이나 그림자를 헤아

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아 적절한 시점을 택했다’라는 뜻인 

듯하다. [라-3]의 ‘첨성’은 불교적 성격이다.

[라-4]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건중 2년(781)53

대진국의 승려인 길화(佶和)는 첨성(瞻星)·향화(向化)하

고, 망일(望日)·조존(朝尊)했다. 천보 3년(744)에 (당현종이) 

승(僧) 나함(羅含)·보론(普論) 등 17명을 대덕(大德) 길화와 

함께 흥경궁으로 초빙하여 공덕을 쌓았다.

[라-4]는 대진사의 경정(景淨)이 서술한 비문이다. 

길화는 대진국(大秦國: Rome) 출신의 서양인이었고, 

[라-4]의 ‘승’과 ‘대덕’은 동방독립교회(Nestorianism)의 기

독교 성직자들을 말한다(장효현, 2014: 13). 길화는 “첨성

(瞻星)하여 중국으로 향해 와서 동화되었다”고 했는데, 

길화의 ‘첨성’은 방향이 달랐지만,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

로 이끌었던 ‘첨성’을 연상시킨다.

[라-5] 「지주 중건 자극궁 비명」, 10세기 54

첨성(瞻星)·규일(揆日)하여,

업무를 정하고 일꾼들을 부렸다.

처마 아래에서 많은 금(金)을 지불했고,

대문 밖으로 많은 비단을 내보내었다.

[라-5]는 도교의 사당인 자극궁의 중건 과정에 대한 

서현(徐鉉: 916~991)의 서술이다. ‘첨성’은 업무 계획, ‘규

일’은 과업 실행에 앞서 행해진 듯하다. [라-5]의 ‘첨성’은 

도교적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첨성’의 의미는 서술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종교적 맥락의 파악은 해석을 위해 중요해 보인다.

[라-6] 「삼대궁 위대흥성사 조서」, 대령 2년(562)55

황거(皇居)·제읍(帝邑)에 규일(揆日)·첨성(瞻星)하는 인

치(仞雉)가 상존했고, 궤석(几席)도 그대로이다.

삼대궁은 조조(155~220)가 쌓은 동작대·금호대·빙

정대의 자리에 북제의 문선제(재위: 550~559)가 금봉대·

51 “瞻星吳郡夜 作霧華山朝 清論虛重席 閒居掛一瓢”(『全唐詩』 卷 808, 理莹, 送戴三征君還穀口舊居).

52 “欲碎斜山 先揮法刃 冀落塵綱 願觸惠風 於是測景瞻星 共崇梵宇 萬楹叢像 綠�上� 百丈孤標 通天秀出 飛梁偃闕” (『全唐文』 卷 405, 匡城縣業修寺碑).

53 “三載 大秦國有僧佶和 瞻星向化 望日朝尊 詔僧羅含 僧普論等一七人 與大德佶和 於興慶宮 修功德”(『大秦景教流行中國碑頌』 卷 1).

54 “於是瞻星揆日 飭用庀徒 散廡下之金 出荊門之絹”(『全唐文』 卷 884, 池州重建紫極宮碑銘).

55 “皇居帝邑 揆日瞻星 仞雉有常 几席斯在 雖今古推移 文質代變 而成世作範 義貴適時”(『廣弘明集』 卷 28, 「北齊武成帝以三臺宮為大興聖寺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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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응대·숭광대를 재건한 궁궐이다.56 ‘황거’는 ‘황제의 거

처’를 말하고, ‘제읍(帝邑)’은 ‘황제나 천제의 마을’일 것이

며, ‘인치’는 규표의 측정 단위이며, ‘궤석’은 첨성에 사용

된 의자와 돗자리를 말한다. [라-6]의 ‘첨성’은 일견 득시

(得時)를 위한 ‘천문 관측’이나 ‘점성’일 듯하다.

그러나 ‘첨성’에 내포된 의미는 종교적 맥락에 비춰

볼 필요가 있다. [라-6]은 북제의 무성제가 대령 2년(562)

에 황제의 궁궐인 삼대궁을 불교 사찰인 대흥성사로 전환

함을 천명했던 조서이다. 따라서 ‘황거·제읍’은 ‘황제가 거

처하는 천제(天帝)의 마을’이며, 북제의 도읍인 업(鄴)을 

지칭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도리천의 제석이 지배하

는 업(鄴)에서 행해졌던 ‘첨성’에 ‘도리천을 우러러보다’는 

뜻이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라-7] 『문선』의 「석궐명」, 천감 7년(508)의 명문 57

규를 배치하고 얼을 설치하고,

첨성(瞻星)·규지(揆地)를 행하여

표문을 부흥시키고, 화궐(華闕)을 창건했다.

[라-7]은 남양(南梁)의 고조인 무제(武帝)의 천감 7

년(508)에 륙수(陸倕: 470~526)가 서술한 「석궐명」이다. 

서정화(2019: 83~84)는 [라-7]의 ‘첨성’을 건축 분야의 용

례로 분류했는데, 이 ‘첨성’은 새로운 왕조의 도읍건설에 

앞서 행해졌던 국가적 사건이었다. 서정화(2019: 83~84)

는 ‘첨성·규지’를 ‘동서남북을 판별하기 위한 천문관측’으

로 해석했지만, 이 ‘첨성·규지’는 방향 설정과는 무관하며, 

‘위로 천심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기를 택하다’라는 뜻일 듯하다.

‘표문’은 양무제의 정전인 건강궁 남쪽의 동문(東門)

으로 재건한 단문(端門)을 말하고, ‘화궐’은 단문의 양옆

에 <그림 2>처럼 세운 신룡궐(神龍闕)과 인호궐(仁虎

闕)을 말한다.58 양무제 소연(蕭衍: 464~549)은 불심이 매

우 깊었다. 자신의 즉위 이전에 사망한 부인 치휘(郗徽: 

468~499)의 도리천왕생을 위해 『자비도량참법』을 짓도

록 했고, 도리천의 500명 아라한에게 가사를 보시하기

도 했는데, 황제보살 양무제의 비참한 죽음은 지나친 불

교 숭상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59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라-7]의 ‘첨성’도 양무제의 도리천 제석숭배사상과 무관

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4. 불교적 성격의 다양한 ‘첨성’

불교 경전에서 ‘첨성’은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불가에서는 ‘첨성’을 금지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한다.

첫째, 불교에서 금지하는 ‘첨성’은 외도(外道)의 점성

을 말한다.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첨성’ 즉 보편적 의

미의 점성은 불가(佛家)에서 금지되는 잡술(雜術)이다.

[마-1]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파승사』, 8세기의 역출 60 

오랜 옛날에 어떤 바라문은 첨성(瞻星)하여 불길하다고 여겨

서 여인과의 혼인을 미루었고, 다른 바라문은 별자리의 길흉

그림 2  쌍궐의 상상도. (https://read01.com/O3m82y4.html#.XgWZ6UczZhE).

56 “三臺成 改銅爵曰金鳳 金獸曰聖應 冰井曰崇光”(『北齊書』 卷 4, 文宣帝 天保 9年 8月).

57 “陳圭置臬 瞻星揆地 興復表門 草創華闕 於是歲次天紀 月旅太簇 皇帝御天下之七載也”(『文選』 卷 56, 石闕銘; 장활식 2013: 140; 서정화 2019: 83~84).

58 “南掖門 是建康宮 南面東門 陳朝改為端門”(『建康實錄』 卷 8, 孝宗穆皇帝 升平 5年 2月); “闕在門兩旁 中央闕然.爲道也”(『釋名』 卷 17); “建國君民 立教爲首...作神

龍·仁虎闕 於端門 大司馬門外”(『梁書』 卷 2, 武帝 天監 7年 正月).

59 “此懺者梁武帝為皇后郗氏所集也...蒙帝功德已得生忉利天”(『慈悲道場懺法』 卷 1); “昔梁武帝 造五百袈裟”(『法華經傳記』 卷 10); “屬值皇帝菩薩應御物”(『歷朝釋氏資

鑑』 卷 4, 梁姓蕭名衍); 梁武帝最篤信之 未免臺城之餓”(『太祖實錄』 卷 2, 1年 9月 21日).

60 “爾時後來求乞得女婆羅門者 即是我身是也 其先來婆羅門看星宿穩便者 即是提婆達多是也”(『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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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치지 않고 그 여인과 혼인했다.

의정(義淨: 635~713)의 역출인 [마-1]에 따르면, 전

생에서 제바달다는 ‘첨성’을 행했고, 세존은 ‘첨성’을 행하

지 않았다. [마-1]의 ‘첨성’은 고대 힌두교의 ‘점성’을 말할 

것인데, 불가에서는 행하지 말라고 한다. 『대의석』은 “마

법의 점몽·점상·점성을 행하지 마라”고 했고, 『대법거다라

니경』은 “일월성신으로 점치거나, 좋은 날을 가리는 것 등

은 길흉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라 했고, 『출요경』은 “물·

불·해·달·별을 섬김으로 진실한 도를 이룰 수는 없다”고 

했다.61 불가에서는 약을 제조하는 등의 하구식(下口食), 

성수·일월·풍우 등으로 점치는 앙구식(仰口食), 권세에 

아첨하는 방구식(方口食), 주술·복점 등으로 생활하는 사

유구식(四維口食)을 금지한다.62

둘째, 불가에서 ‘첨성’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권유되었다. [마-2]의 ‘첨성’은 졸음을 쫓아내고 

수행을 증진하는 방책들 중의 하나이다.

[마-2] 『유가사지론』(648), 7세기의 역출63

혹은 방우를 둘러보고, 혹은 첨성월(瞻星月)하여 제수

(諸宿)로 지나가는 경로와 각도를 관찰하고, 혹은 냉수로 얼

굴과 눈을 씻어라.

현장(玄奘: 602~664)의 역출인 『유가사지론』은 혼

침수면개를 제거하는 방법의 일부로 [마-2]를 제시했

다. ‘방우(方隅)’는 ‘구석진 모퉁이’인 사유(四維)를 말하

고, ‘방우를 살피다’는 길흉을 점치는 앙구식이나 사유

구식과 같은 어긋난 행동을 경계하면서 정도(正道)를 

지키라는 뜻일 듯하다. ‘첨성월하여 제수로 지나가는 

경로와 각도를 관찰하다’는 ‘관성수(觀星宿)’ 즉 ‘천문 관

측’을 말하며, 내포된 의미는 ‘하늘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라’에 가까울 듯하다. ‘냉수로 세면·세안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또는 ‘구염(垢染)을 떨쳐버리라’를 

뜻할 것이다.

셋째, ‘첨성’으로 천체의 운행 이치를 깨달음은 지혜

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속의 지혜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3] 『불설보살행 방편경계신통변화경』, 5세기 64

발사바라문은 첨성력(瞻星曆)을 잘하고, 적기(適期)를 

잘 알고, 웅변을 잘하고, 월식과 지진도 잘 알고, 풍작과 흉작

을 잘 예측하고, 세속의 모임과 관상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연하여 삿된 음행으로 남의 부인들을 좋아합니다.

[마-3]은 유송(劉宋)에서 구나발타라(394~468)가 역

출했다. 발사바라문은 ‘첨성’하여 성력(星曆)에 대한 이해

가 깊었고, 다른 세속의 지혜도 많았지만, 불교의 오계(五

戒)를 어겼기에 비난받았다고 했다.

넷째, 불교 경전의 ‘첨성’은 적어도 외도의 ‘첨성’, 법

도의 ‘첨성’, 세속의 ‘첨성’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법도로 

깨우치는 ‘첨성’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세속적 ‘첨성’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수사리문보살서경』은 어떤 

여래가 큰 광명으로 나타나서 전생의 아피아차 바라문에

게 “별을 보되 너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며, 모든 법이 들

어가는 법으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65

다섯째, 법도의 ‘첨성’은 점성적 성격일지라도 허용

되었던 듯하다. 양(梁)의 고조인 무제(武帝)가 행한 ‘첨성’

에 이어서 수(隋)의 고조인 문제(文帝)도 도읍 건설에 앞

서 ‘첨성’을 행했는데, 불교적 성격의 ‘점성’이었다.

61 “魔法占夢或占相 又為占星不可行”(『大義釋』 卷 14); “如來法中 無有選擇良日吉星”(『大般涅槃經』 卷 20); “諸如是等妄說吉凶”(『大法炬陀羅尼經』 卷 12); “諸呪術師

及占星者作如是說”(『正法念處經』 卷 19); “或事水火日月星辰”(『出曜經』 卷 13); “占相吉凶 觀星宿者 不識因果”(『正法念處經』 卷 19).

62 “仰觀星宿 占相吉凶也...不維 維不正四維也 謂醫藥卜算小術而求食”(『金剛經采微餘釋』 卷 1).

63 “或觀方隅 或瞻星月諸宿道度 或以冷水洗灑面目 由是惛沈睡眠纏蓋”(『瑜伽師地論』 卷 24, 初瑜伽處出離地). 

64 “跋沙婆羅門 善瞻星曆 善知節會 善學唱說 善知月蝕 善知地動 善知豐儉 善知世俗會 善學瞻相 然實邪婬愛他妻婦”(『佛說菩薩行方便境界神通變化經』 卷 中).

65 “不見視星宿 如若所視...如若所學當學 諸法所入 悉知所見汝事”(『文殊師利問菩薩署經』 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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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4] 『수서(隋書)』의 「열전」, 개황 2년(582)66

거북점을 도모하고, 시초점에 묻고, 첨성(瞻星)으로 도

읍을 정하는 일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성주(聖主)

의 규범을 합당케 할 것이며, 위대한 수(隨)의 덕(德)을 드러

내시겠습니까?

[마-5] 『수서(隋書)』의 「본기」, 개황 2년(582) 6월 67

지금의 궁실은 임시적 편의를 위함이고, 또한 시초점을 

도모하고, 거북점을 따르고, 첨성(瞻星)·규일(揆日)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대중의 뜻을 모은 황제의 도읍 건설이라 말하기

에는 부족함이 있다.

수문제(재위: 581~604)는 개황 2년(582)의 도읍 건

설 과정에서 [마-4]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규범을 정

당화하고, 덕을 드러내고, 대중의 뜻을 모으기 위한 거북

점, 시초점, ‘첨성’의 필요성을 [마-5]에서 인정했다.

거북점은 거북의 껍데기에 획을 긋고 불에 태워서 

조짐을 얻는 복(卜), 시초점(蓍草占)은 풀을 뜯어서 『주

역』의 점괘를 얻는 서(筮)를 말한다. 거북점·시초점과 함

께 행한 ‘첨성’은 별을 보고 점을 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수문제의 ‘첨성’이 불교적 성격이었을 것임에는 의문

의 여지가 거의 없다. 수문제는 국가 운영에서 “불교를 최

우선시”했고(최재영 2013: 91), 『금광명경』을 근거로 자신

이 제석과 사천왕들에 의해 수호되는 천자(天子)라 주장

했다(신종원 1992: 170; 장활식 2017: 36~37).

수문제의 ‘첨성(규일)’은 양무제의 ‘첨성’처럼 도읍의 

건설을 위한 득시(得時)를 위함이었을 것인데, 제석의 뜻

을 받들기 위해 행해졌을 듯하다. 『동문선』(1478)에는 “왕

이 터전을 창립할 때에 시초점과 거북점을 참고하고, 상

제(上帝)의 뜻을 영험하게 받드는 것은 성패의 시기를 알

고자 함이었다”는 서술이 있다.68 여기서 ‘상제’가 도리천

의 제석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고향이 첨성리(瞻星里)였

던 이익(李瀷: 1681~1763)은 “내가 시초점과 거북점을 가

지고 첨윤과 계주에게 묻고자 했고, 또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궁의 문을 두드려 상제에게 묻고자 했

다”라고 했다.69 도리천의 상제(上帝)인 제석에게 묻고자 

했던 것은 ‘첨성’의 점괘였을 것이다.

여섯째, 8세기부터 불교는 성수신앙과 점성술을 습

합하여 밀교의 형태로 활발히 전개했다(김용운 1974: 109; 

정진희 2013: 314). 당(唐)에서 밀교 승려들이 역출한 『범

천화라구요』, 『불설북두칠성연명경』 등에서 구요(九曜)와 

북두칠성은 완연한 불교의 천신으로 등장하고, 『수요경』, 

『범천화라구요』, 『북두칠성호마법』, 『수요의궤』 등은 점성

술과 일월성신의 진언(眞言)들로 채워져 있다.70

「대숭복사비명」(890±)의 ‘점성’은 불교적 성격이었

을 것인데, 수문제 개황 2년(582)의 ‘첨성’과 비슷하거나 8

세기경부터 유행한 밀교의 ‘점성’일 수가 있겠다. 전자라

면 신앙의 대상은 도리천의 제석일 듯하고, 후자라면 치

성광여래를 비롯한 신격화된 일월성신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곡사(鵠寺)를 헐고, 그곳에 원성왕릉을 조성

함은 “거북점과 시초점이 사람의 뜻과 들어맞았다는 소리

를 들을 것이며, 용(龍)과 신(神)이 환희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71 여기서 신(神)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지만, 

용과 함께 환호한 천신에 제석이 포함되지 않을 리는 없

을 듯하다. 그렇다면 「대숭복사비명」의 ‘점성규일’은 수문

제의 ‘첨성규일’과 거의 다름이 없을 듯하다.

66 “未嘗謀龜問筮 瞻星定鼎 何以副聖主之規 表大隨之德”(『隋書』 卷 37, 列傳 2, 李穆; 서정화 2019: 84). 

67 “今之宮室 事近權宜 又非謀筮從龜 瞻星揆日 不足建皇王之邑 合大眾所聚”(『隋書』 卷 1, 高祖文皇帝 開皇 2年 6月). 

68 “卜惟定事 筮乃質疑 故王者之興也 稽天命以決之 肇立丕基 謀及蓍龜之策 靈承上帝 考其成敗之期”(『東文選』 卷 2, 無名氏, 王者之興 必卜筮决天下賦).

69 “吾欲握蓍而拂蔡兮 詰詹尹而詢季主 吾欲登雲衢而羾九關兮 叩靈璅而與天語”(李瀷, 『星湖全集』 卷 57, 哀李童子辭). 楚의 鄭詹尹과 司馬季主는 점술가들이다(“詹

尹乃端筴拂龜曰”, 『楚辭』 卷 6, 卜居; “有隱居卜筮閒以全身者 夫司馬季主者”, 『史記』 卷 127, 日者列傳, 司馬季主).

70 “一羅睺蝕神星明曰”(『梵天火羅九曜』 卷 1); “南無文曲星”(『佛說北斗七星延命經』 卷 1); “在人命宿必變見吉凶”(『七曜攘災決』 卷 上); “但日月天子 俱以五星為臣佐”

(『文殊師利菩薩及諸仙所說吉凶時日善惡宿曜經』 卷 上); “北斗七星真言”(『北斗七星護摩法』 卷 1); “日天真言曰”(『宿曜儀軌』 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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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점성’은 ‘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삼국유사』의 「왕력」에 기록된 ‘점성대’

의 ‘점성’은 첨성대의 ‘첨성’과 같은 뜻일 것이며, 숭복사에

서의 ‘점성’과 다르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왕력」과 「대숭복사비명」의 ‘점성’이 양무제와 수문제가 

도읍의 건설에 앞서 행한 불교적 성격의 ‘첨성’과 다름이 

없다면, 이런 ‘점성’은 제석의 뜻을 헤아려 천시를 얻기 위

함이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5. 불교 사찰 건립 과정의 ‘첨성’

‘첨성’은 불교 사찰의 건립에 앞서 자주 행해졌던 것

으로 문헌 기록에서 나타난다. 세존의 제자인 사리자(舍

利子)가 [바-1]에서 행했던 ‘첨규(瞻揆)’에서 아마도 그런 

전통이 시작되었던 듯하다.

[바-1]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646)72

급고독(給孤獨)은 불타의 공덕을 듣고는 존경심이 깊어

져, 정사(精舍)를 세우기를 원하여 세존께 강림해 주시기를 

여쭈었다. 세존은 사리자에게 명령하여, 급고독이 제안한 땅

을 첨규(瞻揆)토록 했다. 사리자가 살펴보니, 서다(逝多)의 동

산만이 앞이 탁 트여 적절했다.

[바-1]은 현장(玄奘: 602~664)이 『대당서역기』에 서

술한 급원의 입지 선정 과정이다. 급원(給園)은 서다(기

타)가 제공한 숲과 급고독이 매입한 동산으로 구성된 사

위국의 기타수급고독원(祇陀樹給孤獨園)을 말한다. 급원

에 건립되었던 기원정사(祇園精舍)는 세존이 시창한 불

교의 가장 핵심적 근거지였고, 세존이 지상에서 설법을 

가장 많이 펼쳤던 불교 사원이다. 사리자는 급고독이 추

천한 땅인 서다의 동산에서 첨규했다. ‘첨규(瞻揆)’의 표

면적 의미는 ‘우러러보고 헤아리다’일 것이며, ‘첨성·규

지’의 준말로 추정된다(장활식 2013: 140). 내포된 의미

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변 지형을 둘러보다’일 듯하다. 

[바-1]의 ‘첨규’는 대낮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바-2] 구양순(歐陽詢)의 「서림사비」(617)73

불교 사원을 일으켜 세우고, 가람을 얽어 짜내 맺었다.

지경(指景)첨성(瞻星)하고, 구도(鳩徒)규일(揆日)했다.

[바-2]는 동진(東晉) 태화 1년(366)의 서림사 창건에 

대한 구양순(歐陽詢: 557~641)의 서술이다. ‘지경(指景)’

의 표면적 의미는 ‘해를 가리키다’이며, 내포된 의미는 주

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다’, ‘정도(正道)를 추구하다’, ‘정성

을 다하다’이다.74 ‘지경첨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늘의 

의도를 파악하다’로 해석된다. ‘구도(鳩徒)규일’은 ‘사람들

을 모아서 적절한 날을 택했다’로 해석된다. ‘지경첨성’은 

하늘을 향해, ‘구도규일’은 땅에서 행해졌다. 서림사도 천

심을 읽고, 민심을 반영해 건립되었던 듯하다.

[바-3] 법림(法琳: 572~640)의 『변정론』75

사찰을 크게 짓고, 전각들을 장대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첨성(瞻星)측경(測景)하고, 치얼(置臬)형승(衡繩)했다.

[바-3]은 당태종의 어머니인 태목황후(569~613)를 

위한 홍복사를 정관 8년(634)에 건립한 과정에 대한 서술

이다. ‘첨성측경’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해 그림자를 측정

71 “而莅政者譏曰...豈與夫鄭子產之小惠 魯恭王之中輟 同日而是非哉 宜聞龜筮協從 可見龍神歡喜”(崔致遠, 『孤雲集』 卷 3, 大嵩福寺碑銘). 

72 “號給孤獨焉 聞佛功德 深生尊敬 願建精舍 請佛降臨 世尊命舍利子 隨瞻揆焉 唯太子逝多 園地爽塏 尋詣太子 具以情告”(『大唐西域記』 卷 6); “隨瞻揆焉 唯太子逝多 

園地爽塏”(『翻譯名義集』 卷 3, 帝王篇; 『四分律名義標釋』 卷 33); “佛命鶖子隨而瞻揆 唯有此處 堪造僧坊 遂詣太子”(『金剛般若經旨贊』 卷 1).

73 “興建佛寺 締構伽藍 指景瞻星 鳩徒揆日 草開林 增卑架巘 夷峻築台 疏巒抗殿”(『全唐文』 卷 146, 歐陽詢, 西林寺碑); “大隋國太常博士 渤海歐陽詢撰 大業十三年”

(『廬山記』 卷 5, 古碑目 7, 西林寺道場碑文).

74 “弭棹薄枉渚 指景待乐阕 [王逸曰: 枉曲也 指景指日也]”(『文選』 卷 20, 九日從宋公戲馬臺集送孔令詩); “指景尋靈草 排雲聽洞簫”(『全唐詩』 卷 266, 送從兄使新羅); 

“非指景文”(權萬, 『江左集』 卷 5, 答金振伯); “指景爲約”(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師弟篤行辨證說); “指景自誓”(『三國志』 魏書二, 文帝紀). 

75 “為穆大后又造弘福寺...於是廣闢寶坊 備諸輪奐 瞻星測景 置臬衡繩 玉舄垂輝 金鋪耀彩”(『辯正論』 卷 4, 大唐今上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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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로 해석된다. ‘치얼’은 ‘규얼의 설

치’, ‘형승’은 ‘규얼의 운용’을 말하고, 내포된 의미는 ‘기준

의 설정과 적용을 철저하게 행했다’일 듯하다.

[바-4] 『대자은사 삼장법사전』(688)76

자은사를 세웠다.

첨성(瞻星)하고 규지(揆地)하여,

천궐(天闕)을 형상화하고 급원(給園)을 모방했다.

[바-4]는 현장(玄奘: 602~664)의 전기에 적혀 있는 

자은사 건립에 관한 내용이다. 자은사는 당고종(唐高宗, 

재위: 649~683)이 황태자로서 현장에게 지시하여 당태종 

정관 22년(648)에 완성한 사찰이다. 황태자 이치(李治: 

628~683)는 어렸을 때에 여윈 어머니 문덕황후(文德皇

后: 601~636)가 도리천에서 누릴 과실을 기원하는 원찰

로 자은사를 건립했다.77 장활식(2013: 140)은 [바-4]의 ‘첨

성’이 첨성대의 ‘첨성’과 같은 뜻이라 했다.

[바-4]에서 ‘첨성’은 천궐 즉 도리천의 궁궐을 형상화

하기 위해 행해졌고, ‘규지’는 사위국의 급원을 모방하기 

위해 행해졌다. 도리천은 세존이 천상세계에서 가장 많

은 설법을 펼쳤던 곳이고, 급원은 세존이 지상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법을 펼쳤던 곳이다.

‘첨성’의 대상인 천궐은 도리천 중앙에 있는 선견성

천의 핵심인 금성(金城) 안에 있는 제석수승전(帝釋殊勝

殿) 등을 지칭할 것인데, 동명성왕이 드나들었다는 천궁

(天宮)을 말한다. 도리천은 불모(佛母) 마야부인이 왕생

한 천상세계이기도 하다. 마야부인은 가비라국 백정왕

(白淨王)의 원자(元子)로 석가모니(세존)를 낳고, 7일 만

에 인간 세상을 떠나, 도리천으로 왕생했다.78 세존은 열

반을 앞두고 사위국의 급원에서 천상의 도리천으로 올라

가서, 어머니를 위해 3개월에 걸쳐서 설법을 펼쳤다.79

황태자 이치는 자은사 건립의 주된 목적이 문덕황후

의 도리천 왕생을 기원하기 위함이고, 부차적인 목적은 

어머니를 여윈 자식의 망극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고 했다.80 현장은 세존이 급원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마야부인을 위해 3개월을 함께 보낸 효심에 황태자 이치

의 효심을 견주어서 자은사의 전각들을 도리천의 천궐처

럼 만들고, 주변의 경관을 급원처럼 조영했던 듯하다.

세존은 사위국의 급원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마

야부인을 위해 3개월간의 설법을 펼친 후에 삼도보계를 

밟고 제석, 범천 등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다시 하강했다

고 한다. 불교의 삼도보계(三道寶階)는 공간을 뛰어넘어 

도리천과 연결된 ‘천국의 계단’을 말한다.

<사진 3>는 세존이 도리천에서 삼도보계를 밟고 

승가시국(Sankassa)의 곡녀성으로 내려오는 장면의 조각

이다.81 허공에 놓인 삼도보제(三道寶梯)는 석제환인 제

석이 신기(神器)를 제작하는 비수갈마(Vishvakarman)

에게 명령해 4명의 용왕이 보시한 칠보로 만들었다고 한

다.82 세존이 도리천에서 하강했던 곳에 서역의 아소카

사진 3 삼도보계. (사진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

76 “依淨覺故伽藍而營建焉 瞻星揆地 像天闕 倣給園 窮班倕巧藝 盡衡霍良木”(『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장활식 2013: 140). 

77 “時高宗在春宮 構慈恩寺 嚴其母文德皇后冥福”(『新脩科分六學僧傳』 卷 4, 唐玄奘); “仰規忉利之果 副此罔極之懷”(『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78 “佛母摩耶 生忉利天”(『佛說觀佛三昧海經』 卷 6, 觀四威儀品); “太子生滿七日 母摩耶夫人命終 以生太子功德 上生忉利天”(『宗統編年』 卷 1, 釋迦牟尼佛). 

79 “上昇天宮 居善法堂 為母說法 過三月已”(『大唐西域記』 卷 4); “佛在 忉利天歡喜園中 波利質多羅樹下 三月安居”(『摩訶摩耶經』 卷 上). 

80 “慈顏棄背 終身之憂 貫心滋甚 風樹之切 刻骨冥深 每以龍忌在辰 歲時興感 空懷陟屺之望 益疚寒泉之心”(『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81 “有國名僧迦施 佛上忉利天三月為母說法來下處”(『高僧法顯傳』 卷 1); “曲女城 從忉利天下降處”(『佛說八大靈塔名號經』 卷 1). 

82 “帝釋勅毘首羯磨 為佛作三道寶階”(『辟支佛因緣論』 卷 上); “時天帝釋知佛當下 即使鬼神作三道寶階”(『釋迦譜』 卷 2,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時四龍王...奉上七寶 

為佛世尊作三道寶階”(『佛說觀佛三昧海經』 卷 6, 觀四威儀品); “三道寶階 中央黃金 左瑠璃 右瑪瑙”(『七俱胝佛母所說準提陀羅尼經會釋』 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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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ka)왕이 삼도보계의 불탑을 세웠고, 이에 삼도보계

는 불탑에서 나타난다고 여겨졌다.83

<사진 4>의 자은탑은 문덕황후의 도리천왕생을 기

원한 삼도보계의 불탑이었다.84 당고종 이치는 정관 22년

(648)인 진덕여왕 2년(648)에 자은사(慈恩寺)를 완성하

고, 영휘 5년(654)인 태종무열왕 1년(654)에 삼장법사 현

장(玄奘)으로 하여금 자은사의 경내에 자은탑(慈恩塔)을 

완성토록 했다. 자은탑은 현장이 서역에서 가져온 불상, 

불경 등을 안치한 묘탑(廟塔)이었다.85

[바-5] 잠참(岑参)의 「자은사의 부도에 오르다」86

자은탑의 기세는 터져 오른 듯이 홀로 높이 천궁(天宮)

으로 솟아있다. 탑의 꼭대기에는 인간세계를 벗어나는 계단

길이 허공에 비스듬히 놓여있다. 우뚝 솟아 신주(神州)를 압

박하는 쟁영(崢嶸)함은 귀공(鬼工)의 솜씨라 하겠다.

당(唐)의 잠참(岑参: ±715~770)은 자은탑이 천궁으

로 솟았다고 했다. ‘천궁’은 [바-4]의 ‘첨성’을 통해 형상화

했다는 도리천의 천궐을 말하며, 동명성왕이 왕래했다는 

천궁을 말한다. 자은탑 꼭대기의 허공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는 인간세계를 벗어나는 계단 길은 도리천과 연결

된 삼도보계와 같은 ‘천국의 계단’이 아닐 수 없다.

자은탑은 원래 인도풍의 5층 전탑으로 건립되었지

만, 문덕황후를 시기했던 무측천(武則天: 624~705)이 장

안연간(701~704)에 상층부를 개조해 버렸다.87 그 이후에 

개축을 거쳐서, 현재는 7층이며 ‘대안탑(大雁塔)’이라 불

리고 있다(장활식 2017: 59).

[바-6] 「실제사 융천대사비명」, 천보 2년(743)88

당(堂)과 전(殿)의 쟁영함은 도리천을 모방했고,

누(樓)와 대(台)의 급업함은 기원정사를 베꼈다.

[바-7] 「실제사 융천대사비명」, 천보 2년(743)89

첨성(瞻星)으로 해야 할 일을 헤아리고

후일(候日)로서 할 일을 규정하여,

천제(天帝)의 아름다운 종적을 얻고

용왕(龍王)의 비밀스런 자취를 찾았다.

[바-6]과 [바-7]은 실제사 융천(隆闡: 640~701)의 비

명이다. 이용범(1993: 61~67)은 [바-7]의 ‘첨성’에 내포된 

의미는 제석숭배사상, 천문 관측, 불교의 점성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바-6]은 수문제 인수 2년(602)에 실제사를 건립하면

서 도리천의 궁궐을 모방하여 당전을 만들고, 급원의 기

원정사를 베껴서 누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도리천의 천

궐을 모방하고 급원·기원정사를 본뜬 불교 사찰이 장안

(長安)에 실제사와 자은사 뿐만은 아니었을 듯하다.

사진 4 중국 서안(西安)의 자은탑. (사진 출처: https://www.needpix.com).

83 “三道寶階塔...即於此處置塔”(『遊方記抄』 卷 1, 徃五天竺國傳); “佛從中下 後阿育王 於其處 建立寶塔也”(『七俱胝佛母所說準提陀羅尼經會釋』 卷 上); “又復行人往 

三道寶堦 佛塔之處”(『佛說持明藏瑜伽大教尊那菩薩大明成就儀軌經』 卷 1, 大明成就分); “三道寶階 曲為今時 向上一路 請師速道 速道”(『祖堂集』 卷 7). 

84 “永徽 (중략) 三年春三月 法師欲於寺端門之陽造石浮圖 安置西域所將經像”(『大慈恩寺三藏法師傳』 卷 7). 

85 묘탑의 내부나 하부에는 주로 사리와 불경을 안치했다(“建窣覩婆十有三層 安分身舍利及新譯圓覺經”, 『東文選』 卷 20, 金守溫, 朝鮮國大圓覺寺碑銘). 

86 “塔勢如湧出 孤高聳天宮 登臨出世界 磴道盤虛空 突兀壓神州 崢嶸如鬼工 四角礙白日 七層摩蒼穹 下窺指高鳥 俯聽聞驚風 連山若波濤 奔湊如朝東 靑槐夾馳道 宮

館何玲瓏 秋色從西來 蒼然滿關中 (하략)”(『全唐詩』 卷 198, 岑参, 與高適薛據登慈恩寺浮圖; 장활식 2017: 58).

87 “初惟五層 磚表土心 效西域窣堵波 即袁宏 漢記所謂浮圖祠也 長安中長安中摧倒 天后及王公施錢 重加管建至十層”(『游城南記』 卷 1, 慈恩寺).

88 “堂殿崢嶸 遠模忉利 樓台岌嶪 直寫祇園 神木靈草”(『全唐文』 卷 916, 「實際寺故寺主懷惲奉敕贈隆闡大法師碑銘」; 이용범 1993: 63).

89 “又於寺院造大窣堵坡塔...或瞻星揆務 或候日裁規 得天帝之芳蹤 有龍王之秘跡”(『全唐文』 卷 916, 「實際寺故寺主懷惲奉敕贈隆闡大法師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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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7]은 융천이 선도(善導: 613～681)를 위해 실제

사에 묘탑을 세우는 과정을 묘사했다. ‘첨성·규일’은 제석

의 방종(芳蹤)을 얻고, 용왕의 비적(秘跡)을 찾기 위함이

었다고 했으니, ‘첨성’은 제석의 종적 혹은 제석·용왕의 종

적·자취를 찾기 위해 행해졌을 것이다. 실제사의 솔도파

는 도리천으로 되돌아간 김유신과 호국대룡으로 환생한 

문무왕의 아름다운 종적과 자취를 신문왕이 만파식적으

로 찾았음과 비교될 수가 있을 듯하다. [바-7]의 ‘첨성’도 

제석신앙과 무관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8] 보광명전 건립(800)을 위한 첨성규일 90

처음에는 곡직(曲直), 방면(方面), 형세(形勢)를 모두 살

펴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첨성(瞻星)·규일(揆日)하지 않고 진

행했기 때문에 할 일들이 쌓이게 되었다.

[바-8]은 당(唐)의 황족인 이설(李說: 740~800)이 정

원 16년(800)에 죽음을 앞두고 천령사의 보광명전 건립

을 서둘러 착수했다는 서술이다.91 보광명전 건립은 천시

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기에 작업이 누적되었고, 완성이 

지연되었던 듯하다. 보광명전의 누대(樓台)는 마갈타국

의 원유(苑囿)에 병사왕(瓶沙王)이 건립한 죽림정사(竹林

精舍)와 같았고, 보광명전의 탑묘(塔廟)는 사위국의 급원

에 수달타(급고독)가 건립한 기원정사와 비슷했다고 한

다.92 죽림정사는 기원정사와 함께 세존의 대표적인 설법

장소인데, 도리천의 궁전을 형상화했던 듯하다.

본 연구는 ‘첨성’의 용례를 『삼국유사』에 선행하는 중

국의 역사 기록, 문학 작품, 불교 경전 등에서 살펴보았

다. 역사 기록의 ‘첨성’은 『수서』에서만 발견되었고, 불교

의 점성적 성격으로 도리천 제석에게 천시를 물었던 것으

로 추정되었다. ‘첨성’은 다양한 종교적 맥락에서 행해졌

지만, 많은 ‘첨성’은 불교적 성격이었다. 불교에서 허용된 

‘첨성’의 성격은 8세기경 이전에는 제석에게 천시를 묻는 

점성적 성격으로 제한되었지만, 8세기 경 이후에는 밀교

에 습합된 성수신앙의 성격으로 확장되었던 듯하다. 불

교 사찰의 건립에 앞서 자주 행해졌던 ‘첨성’은 천문 관측

과 연관시키기는 어려웠고, 도리천 제석숭배사상과 연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첨성’은 문학적이며 종교

적 색채가 매우 짙은 표현일 듯하다.

Ⅳ. ‘첨성대’의 해석

‘첨성대’에 관한 가장 오래된 현존 기록은 보각국

사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에 있다. 본 연구는 신

종원(1996), 조경학자 정기호(1991), 장활식(2012, 2013, 

2017)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삼국유사』의 「선덕왕

지기삼사」조에 기록된 ‘첨성대’의 의미를 해석한다.

1. 『삼국유사』의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

「선덕왕지기삼사」조는 선덕여왕이 기미(幾微)를 알

아챈 3가지의 일에 관한 내용이다. [사-1]의 제 1사는 ‘꽃

그림을 보고, 3색깔의 모란꽃에 향기가 없음을 예지함’, 

[사-2]의 제 2사는 ‘영묘사의 개구리 울음을 듣고, 백제군

사가 침입함을 예지함’, [사-3]의 제 3사는 ‘죽을 날을 예지

하고, 도리천의 선덕여왕릉 아래에 사천왕사가 건립될 것

임을 예지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1] 첫째, 당태종이 홍색·자색·백색 모란꽃 그림과 씨

앗 3되를 보내왔다. 왕이 꽃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

을 것이다”라고 했다. 씨앗을 뜰에 심도록 했더니 그 꽃이 피

었다가 질 때까지 과연 왕의 말과 다름이 없었다.

[사-2] 둘째, 영묘사의 옥문지에 한겨울의 개구리들이 

90 “於是 �殿�� 因山構成 始審曲麵勢而工� 不瞻星揆日而事集”(『全唐文』 卷 683, 「尚書李公造華嚴三會普光明殿功德碑」).

91 “遇疾不能錄軍府之政 故為此增造佛宇”(『槐廬叢書』 卷 5, 金石錄補, 唐普光明殿碑). 

92 “觀夫七處九會之樓台 六峰六天之塔廟 如瓶沙之苑囿 類須達之園林”(『全唐文』 卷 683, 「尚書李公造華嚴三會普光明殿功德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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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사나흘이나 울어댔다. 왕은 각간 알천과 필탄에게 명령

하여 각각 정예병사 1,000명을 이끌고 서쪽 성 밖의 여근곡에

서 백제 군사 500명을 죽이도록 했다.

[사-3] 셋째, 왕이 아무런 병이 없을 때에 군신들에게 “나

는 모년의 모월일에 죽을 것이니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지내

도록 하라”고 했다. 군신들이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

를 말합니까”라고 여쭈니, 왕은 “낭산의 남(南)이다”라고 답했

다. 과연 그 달의 그 날에 이르러 왕이 죽었고, 군신들은 낭산

의 양지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뒤에 문무대

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기를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이에 비로소 대왕의 

영성(霊聖)을 알게 되었다.

[사-4] 당시에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모란꽃과 개구

리 사건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라고 여쭈었다. 왕은 “꽃

그림에 나비가 없어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 이는 당황제가 나

의 배필이 없음을 놀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병사의 형상이다.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

시 죽게 되므로 쉽게 잡을 수 있음을 알았다”라고 했다. 이에 

신하들은 왕의 성지(聖智)에 감탄했다.

[사-5] 세 색깔의 꽃을 보낸 것은 신라에 세 여왕이 있을 

것임을 뜻했을 것인데, 선덕·진덕·진성이었으니 당황제도 선

견지명이 있었던 듯하다. 선덕의 영묘사 창건은 「양지사전」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별기(別記)』에 따르면 이 왕대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瞻星臺)를 쌓았다.93

제 1사와 2사는 선덕여왕이 성지(聖智)로 예지했고, 

제 3사는 영성(霊聖)으로 예지했다. 제 1사와 2사는 『삼국

사기』(1145)에도 있지만, 제 3사는 없다. 제 1사와 2사와

는 달리, 제시된 기미가 없는 제 3사는 2개의 예지로 구성

되어있다(장활식 2012: 139).

[사-5]에서 일연은 첫째로 제 1사의 세 색깔 꽃에 대

해 말하고, 둘째로 제 2사의 영묘사 창건에 대해 말하고, 

셋째로 첨성대에 대해 말했다. 이런 맥락으로 서술된 첨

성대는 제 3사와 무관할 수가 없고, 여기에 “첨성대와 선

덕여왕의 죽음 혹은 도리천 상생의지와의 연관성이 숨겨

져 있는 것”이다(장윤성·장활식, 2009: 469). [사-4]를 제외

한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문단 구조는 <표 3>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장활식, 2012: 137).

<표 3>에서 드러나듯이 『삼국유사』의 ‘첨성대’는 선

덕여왕의 도리천 장례와 연관되며, ‘첨성’은 ‘도리천을 우

러러보다’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표 3>의 ‘첨성

대’에 ‘천문관측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제 3사를 자세히 살펴본다. 선덕여왕이 말했

다는 도리천은 인간이 생전에는 갈 수가 없는 머나먼 천

국이다. 한편 낭산은 경주의 중악(中岳)이며, 북쪽 봉우

리가 해발 115m, 남쪽 봉우리가 102m에 불과한 야산이

다. 당시에 군신들은 낭산의 남쪽 봉우리가 어찌하여 불

교의 도리천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에94 사천왕사가 건립

된 이후에서야 군신들은 낭산의 남쪽 봉우리가 도리천임

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 3>의 왼쪽처럼 불교의 수

표 3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문단 구조

구분 지기삼사의 내용 [사-5]의 서술

1사 세 색깔의 목단 꽃 세 색깔의 꽃

2사 영묘사의 징조와 적군의 침입 영묘사 창건

3사 선덕여왕 죽음, 도리천 장례, 사천왕사 첨성대

93 “送花三色者 盖知新羅有三女王 而然耶 謂善徳·真徳·真聖是也 唐帝以有懸解之明; 善徳之創霊庙寺 具載良志師傳詳之; 『别記』云: ‘是王代錬石築瞻星䑓’”(『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94 선덕여왕은 재위 16년(647) 1월에 승하했고,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 8월에 완성되었다(“八日 王薨 諡曰善德 葬于狼山”, 『三國史記』 善德王 16年 1月; “四

天王寺成”, 『三國史記』 文武王 19年 8月). 따라서 32년 7개월 또는 ‘30여 년이 지난 뒤에’라고 했었어야 옳다(장활식 201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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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의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고, 오른쪽처럼 신라의 

낭산 남쪽 봉우리의 사천왕사 위에 선덕왕릉이 있었다. 

선덕여왕은 가히 신라의 도리천에 묻혔다고 볼 수 있다.

선덕여왕대의 소의경전으로 평가되는 『관정경』(옥

나영, 2007: 258)의 윤회관에 따르면, 육신은 소멸하고, 

영혼이 윤회한다. 선덕여왕의 유해가 신라의 도리천인 

선덕여왕릉에 묻혔을 것임은 분명하고, 선덕여왕의 유혼

이 돌아갈 곳은 신종원(1996: 59)의 지적대로 불교의 천

상세계인 “도리천일 수밖에” 없었다. <그림 3>의 왼쪽은 

선덕여왕 유혼의 왕생처인 천상의 도리천, 오른쪽은 선덕

여왕의 유해가 묻힌 신라의 도리천을 보여준다.

둘째, 제 3사와 첨성대 간의 불가분 연관성은 「선덕

왕지기삼사」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 4>에

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첨성대와 선덕여왕

릉 간의 필연적 연관성은 부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기호(1991: 25)는 첨성대와 선덕여왕릉의 배치가 

동지일출선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림 4>에서95 “첨성대

를 기준으로 동지일출 방향은 동남동 29.45도”이고, “첨

성대와 선덕여왕릉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동남동 약 29.5

도”이므로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장활식 2013: 129). 

“동지 새벽에 해가 뜨면 선덕여왕릉을 지난 아침 햇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첨성대” 위로 쏟아지도록 배치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다(장활식 2013: 132).

첨성대와 선덕여왕릉의 배치가 동지일출선과 일

치하는 이유는 선덕여왕의 장례가 탑총장으로 치러졌

기 때문으로 설명된다(장활식 2017: 54). 『관정경』의 장

례 방법인 탑총장(塔塚葬)은 탑장(塔葬)과 매장(埋葬)

을 결합하여, 묘탑(廟塔)과 총(塚)을 모두 조성한다.96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묘탑, 선덕여왕릉은 무덤으로 판

단된다. 『관정경』을 수(隋)에서 신라로 들여왔던 승려

는 안함(안홍: 579~640)으로 여겨진다(신용철 2007: 

453~458).

셋째, 일연이 “이 왕대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

다”는 서술의 근거로 제시한 『별기』의 성격을 살펴본다. 

신종원(1996: 62)은 『별기』가 밀교 승려 안함(안홍)이 저

술한 참서(예언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1] 『해동고승전』(1215)의 「석(釋)안함」전 97

그림 4 동지일출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덕여왕릉과 첨성대의 배치.그림 3 불교의 수미산과 경주의 낭산.

불교의 수미산

사왕천

도리천

경주 낭산의 남쪽 봉우리

사천왕사

선덕여왕릉

95 <그림 4>는 정기호(1991: 25)의 주장을 네이버의 위성지도(https://map.naver.com)를 사용하여 필자가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96 “我此國土 水葬·火葬·塔塚之葬 其事有三”(『佛說灌頂經』 卷 6). 한편 신문왕의 묘탑인 황복사삼층석탑과 추정 신문왕릉은 거의 정확하게(0.1도의 오차) 정동과 정

서 방향에 일치하도록 배치되어 있다(장활식 2020: 235). 

97 “和尙返國以後作讖書一卷 (중략) ‘第一女主葬忉利天 及千里戰軍之敗 四天王寺之成 王子還鄕之歲 大君盛明之年’ 皆懸言遙記的 如目覩了無差脫 (중략) 翰林薛某

奉詔撰碑 其銘云 ‘后葬忉利 建天王寺 怪鳥夜鳴 兵衆旦殪’”(『海東高僧傳』 卷 2, 釋安含; 신종원 1992: 173~178; 장활식 2015: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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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이 저술한 참서는 “첫째 여왕을 도리천에 장례지내

는 일, 천리에 펼쳐진 군사가 패배하는 일, 사천왕사가 완성

되는 일 등을” 예언했다. (중략) 한림 설모(薛某)가 왕명을 받

들어 지은 (안함의) 비문에도 “후(后)를 도리천에 장례지내는 

일, 사천왕사를 건립하는 일, 괴조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모두 

아침에 죽는 일” 등이 적혀 있었다.

『삼국유사』(1289±)에 앞서 각훈(1152±~1230)이 편

찬한 『해동고승전』(1215)에 따르면, 선덕여왕을 도리천에 

장례지내는 일과 사천왕사를 완성하는 일은 밀교 승려 안

함(안홍)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이다. 각훈은 그런 예언들

을 안함(안홍)의 참서에서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안함(안

홍)의 비문에서도 직접 보았다고 했다. 이에 신종원(1996: 

62)은 「선덕왕지기삼사」조 제 3사의 입안은 안함(안홍)의 

“언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덕여왕 몰년(647)으로

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에 사천왕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안함(안홍)의 교시적 예언은 뒤늦게 실현되었던 듯하다.

본 연구에서 『삼국유사』의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한 

대’가 아니라 선덕여왕의 장례와 관련해 ‘도리천을 우러

러본 대’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관측대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첨성대’라는 

이름을 근거로 경주첨성대에서 천문 관측을 행했을 것이

라는 주장은 ‘첨성대’에 내포된 의미를 잘못 파악했기 때

문에 유발되었던 오류였던 것이다.

2. ‘첨성대’의 다양한 의미

우리나라에 ‘첨성대’라고 불렸던 건조물이 경주첨성

대 뿐만은 아니었다.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유물이 전해

지고 있는 첨성대로 고려시대의 개성첨성대와 조선시대

의 소위 광화방 관천대가 있다. 또한 문헌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평양첨성대, 가야의 진례첨성대, 통일신라의 영

일첨성대, 광화방 관천대를 포함하여 조선의 서울 4곳에 

‘첨성대’가 있었다.98 자연 구조물로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화양구곡에 ‘첨성대’라는 이름의 암벽이 있다.

늦어도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은 당대의 천문관측

대를 ‘첨성대’라 불렀다. 숙종 10년(1684)에 부분 일식

을 관측했던 ‘첨성대’는99 서울의 관천대였음이 분명하

고, 임진왜란(1592~1598)으로 파괴된 광화방 관상감의 

관천대를 다시 세운 창덕궁 금호문 밖의 관천대로 추정

된다. 따라서 숙종 10년(1684) 이후에 편찬된 문헌에서 

‘첨성대’가 ‘천문관측대’를 뜻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후대 문헌들에 기

록되어 있는 ‘첨성대’의 의미와 의미의 변천을 살펴볼 수

가 없다.

본 연구는 ‘첨성대’의 ‘첨성’에 대한 언급만을 소개한

다. 성해응(1760~1839)은 정조 7년(1783)에 진사시에 급

제했고, 규장각 등에서 일했던 인물이므로 ‘첨+성’의 의미

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2] 성해응(1803)의 「화양동기(華陽洞記)」100

첨성대는 화양동의 여섯 번째 계곡이다.

‘첨성(瞻星)’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

성해응이 순조 3년(1803)에 둘러보았던 화양구곡의 

자연 암벽을 ‘첨성대’라 부르기 시작했던 시점은 대략 경

종 1년(1721)부터 영조 3년(1727)까지로 추정된다(이상

주 2007: 109). 성해응 등의 서술과 첨성대 아래에 새겨

져 있는 석문들로 볼 때, 화양구곡의 ‘첨성대’는 명(明)의 

98 “旋訪瞻星臺 遇野祭士女於乾德殿基”(南孝溫, 『秋江集』 卷 6, 松京錄); 其池旁有瞻星臺”(『世宗實錄』 卷 154, 地理志, 平壤府); “設王宮 太子壇 瞻星臺 今基趾猶存”

(李學逵, 『洛下生集』 卷 6, 嶺南樂府); “官置太史 臺崇瞻星 而曆象圭測之制”(金宗直, 『佔畢齋集』 卷 2, 迎日縣寅賓堂記); “本監一在景福宮迎秋門內 一在北部廣化坊 

有觀天臺 中遇兵燹 改建於昌慶宮之金虎門外 慶熙宮之開陽門外 皆有觀天臺 [原註: 俗名曰瞻星臺]”(『書雲觀志』 卷 1, 官廨).

99 “其日自此看望 以雲暗不得救食 而瞻星臺所報及諸道狀聞 亦不過有虧缺狀而巳 獨此圖形所食過半”(『肅宗實錄』 卷 15, 10年 12月 10日). 

100 “瞻星㙜爲第六曲 瞻星之義未聞 刻神宗顯皇帝御書 玉藻氷壺 四大字於左 毅宗烈皇帝御書 非禮不動 四大字於右 萬折必東 宣祖御筆也 大明天地崇禎日月 文正先生

筆也 並刻于石之趾 顯皇帝字小之德 烈皇帝殉社之正 宣祖事大之誠 文正尊攘之義”(成海應, 『硏經齋集』 卷 31, 風泉錄 1, 華陽洞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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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神宗: 재위 1572~1620)이 임진왜란(1592~1598) 때

에 원군을 보내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처럼 우러

러보는 대’라는 중화사대사상이 반영된 이름이다.101 화양

동은 송시열(1607~1689)의 여망대로 명의 신종과 의종을 

배향한 만동묘(萬東廟)를 세웠던 곳이다. 따라서 화양동

의 첨성대에서 송시열이 천문을 관측했다는 등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다(이상주 2007:109).

3. ‘첨성대’에 대한 천문관측대설의 허구와 오류

천문관측설은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한 대’를 의미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타당한 논리

와 근거가 없고, 오류, 허구, 억지, 왜곡 등만이 있다.

첫째, 문헌 기록의 첨성대를 부정하는 주장을 비판

한다. 천문학자 전용훈(2009)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첨

성대’가 현재 우리가 ‘첨성대’라고 부르는 석조 건조물인

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102

이런 주장은 옛 문헌 기록들을 무시했기에 유발되었

던 듯하다. 안축(1282~1348)은 ‘월성 첨성대’라 했고, 정

몽주(1337~1392)도 “월성에 첨성대가 우뚝 서있다”라고 

했다. 배환(1378~1448)은 “첨성대 위에 별이 처음 떨어지

고, 반월성 끝에는 달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했다.103 『삼

국유사』의 ‘첨성대’는 왜곡 없이 전승되어 『세종실록』지리

지(1432)에 기록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의 ‘첨성대’가 

경주첨성대임은 확실하다(장활식 2012: 142).

둘째, 일연과 정인지가 첨성대를 ‘첨+성+대’로 해석

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서금석(2017: 186)은 “첨성대가 

사료에 처음 등장할 때, 찬자는 이것을 ‘별을 보는 대’로 

인식하였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선덕왕지기삼사」조를 

서술한 일연이 그렇게 인식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서금석(2017: 185)은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첨성

대 기록을 두고, “첨성대에 대해 이 두 사서의 편찬자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지 않고 공명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

다. 그들도 첨성대를 ‘첨+성+대’로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연(1206~1289)과 정인지(1396~1478)간의 공통

된 인식이란 ‘첨성대’라는 이름과 선덕여왕대의 첨성대 축

조 밖에는 없다.104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시호

가 ‘문성(文成)’이었던 정인지가 ‘첨성대’를 ‘첨+성+대’로 

해석했을 리는 없다. 천문관련설 지지자들은 ‘첨성대’ 해

석을 되도록 ‘첨+성+대’로 몰고 가려 하지만, 그런 주장으

로 천문관측대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멸을 채찍질할 따름이다.

셋째, 첨성대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중국의 ‘첨성대’

가 있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서정화(2019: 90)는 [자-1]

을 “한(漢)대의 첨성대 기록”이라고 했다.

[자-1] 『대청일통지』(1743)의 기록105

광무대(光武臺)는 항성현의 북쪽에 있다. 『환우기』는 

“남돈현의 북쪽 40리에 있고, 광무제가 남돈에 거둥했을 때

에 축조했다”고 했다. 또한 현(縣)의 북쪽 40리에 첨성대(瞻星

臺)가 있는데, 역시 광무제가 축조했던 것이다.

『대청일통지』(1743)는 한대(漢代)가 아니라 청대(淸

代: 1616~1912)의 기록이다. [자-1]은 한대로부터 전승되

었던 기록이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도 아니다. 『후

한서』(445)에 따르면, 광무제가 재위 19년(43)에 남돈현

에 거둥하여 조묘(祖廟)와 함께 어떤 대를 세웠음은 분

101 “壬辰之變 宣廟遠狩龍灣 至欲內附 神宗皇帝竭天下之力 東出兵救之 得以再造邦家”(『肅宗實錄』 卷 39, 30年 1月 10日); “北辰居其所 衆星拱其下”(『硏經齋外集』 卷 

31, 任相周, 漫興詠華陽九曲, 瞻星臺); “煌煌寶墨腥塵外 永激東民拱北心”(『硏經齋外集』 卷 31, 權震應, 華陽九曲 和武夷棹歌, 瞻星臺). 

102 연합뉴스, 「천문대 vs 상징물.. 첨성대 성격 두고 논쟁 ‘후끈’」 (2009년 8월 24일 기사). 

103 “石臺千尺聳靑冥”(安軸, 『謹齋集』 卷 2, 補遺, 月城瞻星臺); “瞻星臺兀月城中 玉笛聲含萬古風”(鄭夢周, 『圃隱集』 卷 2, 瞻星臺); “瞻星臺上星初落 裵桓詩云云 半月

城頭月巳斜”(『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1, 慶州府, 題詠).

104 “别記云 是王代 錬石築 瞻星䑓”(『三國遺事』 紀異, 善德王知幾三事); “又有瞻星臺[新羅善德女主所築]”(『高麗史』 卷 57, 地理 2, 慶尙道, 慶州). 

105 “光武臺 在項城縣北 『寰宇記』在南頓縣北四十里 相傳光武幸南頓時築 又縣北四十里 有瞻星臺 亦光武所築”(『大淸一統志』 卷 170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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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106 그런데 그 대(臺)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

에 후대(後代)가 새로 대를 세우면서 ‘광무대’라 했던 것이

다.107 『대청일통지』가 인용한 『태평환우기』(976~983)에는 

‘첨성대’ 기록이 없다.108 따라서 [자-1]의 ‘첨성대’는 10~18

세기에 형성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삼국유사』에 

선행하는 중국 문헌에서 ‘첨성대’라는 구조물을 10여 년

에 걸쳐 찾아 왔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1]의 첨성대에 대해 서정화(2019: 90)는 “일단은 

그 이름 그대로 ‘별 바라보기’[瞻星]의 목적을 위해 설치

한 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판단’은 잘못이다. 『대청일통지』의 제 170권에는 

[자-1]이 정란대(丁蘭臺)의 직후, 진왕대(晉王臺)의 직전

에 적혀 있고, 제 172권에는 능묘, 사당, 사찰의 바로 뒤에 

적혀 있다.109 기록의 배치로 볼 때, ‘광무대’와 ‘첨성대’는 

능묘, 사당, 사찰과 연관된 추모비나 기념비의 성격일 가

능성이 높다. 현대 중국의 소설에서도 ‘첨성대’는 천문관

측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촉기지칠살비(蜀记之七杀碑)』

(2015)는 ‘첨성대’를 ‘죽음의 배’ 즉 ‘죽은 자의 영혼을 싣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는 배’라고 했다.110

넷째, 천문관측대설의 왜곡된 해석을 비판한다. 서

금석(2017: 161)은 “첨성대와 선덕여왕릉이 동지일출선

상에 있다는” 사실은 “첨성대가 천문대로서의 기능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유”라고 했고, 전기전자 공학자 맹성렬

(2017: 957)도 “이는 천문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

다”고 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을 적시해두고, 해석에서 

선덕여왕릉을 탈락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첨성대

가 동지일출과 연관됨이 아니라 첨성대와 선덕여왕릉간

의 배치가 동지일출선과 일치함에 있다.

이러한 차이를 몰랐다면 황당하고, 알았다면 해석의 

왜곡이라 하겠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따르면, 선덕여왕

릉은 물론이고, 동지 새벽의 햇볕이 닿는 모든 건조물에

는 천문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서금석(2017: 176)은 “제 3사의 내용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여왕이 자신이 죽을 연·월·일을 예측했다는 점이

고, 다른 하나는 죽고 난 뒤 자신을 도리천 가운데(낭산 

남쪽)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전자

를 “미래 예측”, 후자를 “여왕의 유언”으로 구분했다. 그러

나 그런 구분은 잘못이다. 왜냐면 “여왕의 유언”에 사천왕

사 건립에 대한 “미래 예측”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3사는 2개의 “미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재철

(1991: 30)은 “사기(死期)를 맞추고 장지(葬地)를 맞춘 것”

이라 했고, 장활식(2012: 140)은 “죽음에 대한 예언과 후

대의 사천왕사 건립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했다.

서금석(2017: 176)은 “제 3사(事)의 요점은 여왕이 

자신의 죽을 날짜(연·월·일)를 예측했다는 점이고, 또 그 

날짜에 죽었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 3사의 

요점은 그것이 아니다. 강영경(1990: 191)은 선덕여왕릉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함으로써 선덕왕의 영성(靈聖)

이 사후(死後)에 증명된 것”이라 했다.

서금석(2017: 177)은 “선덕여왕이 예측한 날짜[연·

월·일]”과 연관되는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죽음을 예측한 

역일의 제작을 위한 천문관측대였다고 주장했다. 제 3사

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 후에 첨성대를 해석하

는 것이 천문관측대설의 부당한 논리이며 접근법이다.

다섯째, 천문관측대설은 ‘첨+성+대’ 해석을 기본적

으로 고수하면서 ‘첨성+대’나 ‘첨성대’로 해석하더라도 역

시 ‘천문관측대’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

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오류, 왜곡, 억지뿐이다. 

106 光武帝 劉秀(5 B.C.~57 A.D.)는 前漢 景帝의 서자인 長沙定王 劉發(미상~129 B.C.)의 5대손이었다. 직계 선조를 宗廟에 배향할 수가 없었던 광무제는 남돈 지

역에 祖廟를 따로 세웠다(“進幸汝南南頓縣舍”, 『後漢書』 卷 1下, 光武帝 19年 9月; “南顿君以上至节侯 皆就园庙”, 『後漢書』 卷 99, 祭祀 下).

107 “有古臺直子城之東 『圖經』云 後漢耿純所築以望光武 歲久傾把惜 其遺跡湮廢 迺築而新之 今毫息懼來者之未知也 故作望漢臺銘”(『直隸趙州志』 卷 18). 

108 “光武台 在縣北四十里 按『隋淮陽舊郡圖』云: ‘漢光武十九年 幸南頓」 因置此台兼立廟’”(『太平寰宇記』 卷 10, 河南道, 南頓縣).

109 “丁蘭臺 [자-1] 光武臺 晉王臺”(『大淸一統志』 卷 170); “忠臣祠 寺觀文明寺 開元寺 乾明寺 西寺 王孟寺 留村寺 [자-1]”(『大淸一統志』 卷 172). 

110 白鹿无涯, 2015, 『蜀记之七杀碑』 「瞻星台, 死亡之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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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따르면, ‘첨성대’라는 이름은 천문관측대설의 

타당한 근거가 결코 될 수가 없다.

Ⅴ. 맺음말

역사학자 이기동(1981: 145)은 첨성대의 본질을 밝

히려면 선덕여왕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과학사학자 김일권(2010: 15)도 첨성대 연구에서 “무엇보

다 7세기 신라 당시의 시대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관점 개

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점은 거기까지이다.

이기동(1981: 146)은 시대 상황으로 보면 첨성대는 

“황룡사 구층탑 조탑(造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원

적·주술적·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 역사학자 신

종원(1996)은 첨성대를 진평왕 및 선덕여왕대의 제석신

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과학사학자 

이문규(2004: 27)는 첨성대를 “고대 동아시아 천문학의 

전통”, 김일권(2010: 27)은 “고대 동아시아 천문 관대의 전

통”으로 이해하려 했다.

천문관측대설 지지자들이 ‘선덕여왕대의 신라천문

학’이 아니라 ‘고대의 동아시아 천문학’으로 첨성대를 이

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2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 『삼국사기』의 선덕여왕대(632~647)에 

천문관측 기록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신

라의 천문학 발전을 아무리 올려 잡아도 복덕이 역술을 

배우고 귀국했던 문무왕 14년(674)111 이전으로 설정하기

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박성래 1979: 136).

천문학자 박창범(2009: 54)은 첨성대를 축조한 선덕

여왕 2년(633) 이후에 천문 관측 기록이 급증했음을 천문

관측대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선덕

여왕대에는 천문 관측 기록이 단 하나도 없고, 황룡사의 

백고좌회, 자장의 귀국, 황룡사구층탑의 건립 등이 기록

되어있다.112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대

의 천문관측대설을 뒷받침할만한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

는데, 이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문규(2004: 18)는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나

타나는 현상을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과 관련지

어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천문이라는 하나의 전

문 분야가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

서 벌어졌던 일이다. 이문규(2004: 19)는 “신라에서도 천

문을 맡은 전문가가 있었고 그를 천문박사라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덕여왕대(632~647)로부터 100여 

년 뒤인 경덕왕 8년(749)의 일이다.113

천문관측대설은 선덕여왕대를 직시할 수가 없다. 왜

냐면 신라 선덕여왕대 전후의 천(天)에 대한 관념은 천문

관측대설이 말하는 하늘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진평왕대에 3명의 화랑이 무리들을 이끌고 유람하

려 했는데, 혜성이 심대성을 침범하는 천변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융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 

기이하게도 그 혜성이 곧 사라졌다고 했다.114

『삼국사기』의 태종무열왕 8년(661) 5월 기록에 따르

면, 고구려와 말갈 군사들이 북한산성을 포위했을 때에 

지극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하자, 커다란 별이 적의 진

영에 떨어졌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열전」은 김유신

이 사찰에 제단을 세워 기도하여, 별을 떨어뜨렸던 것이

었다고 했다. 『삼국유사』는 김유신이 성부산(星浮山)에 

밀단(密壇)을 차려서 신술(神術)을 사용하니, 밀단에서 

튀어나온 큰 항아리만한 광채가 별이 되어서 북쪽으로 날

아가서 북한산성의 적진에 떨어졌던 것이었다고 했다.115

111 “入唐宿衛大奈麻德福傳 學曆術還 改用新曆法”(『三國史記』 文武王 14年 正月). 

112 “於皇龍寺設百高座”(『三國史記』 善德王 5年 3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三國史記』 善德王 12年 3月); “創造皇龍寺塔”(『三國史記』 善德王 14年 3月).

113 “置天文博士一貟 漏刻博士六貟”(『三國史記』 景德王 8年 3月); “天文博士 後攺爲司天愽士”(『三國史記』 卷 39, 職官 中).

114 “郎徒疑之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恠即滅”(『三國遺事』 感通, 融天師彗星歌·真平王代). 

115 “至誠告天 忽有大星 落於賊營”(『三國史記』 太宗武烈王 8年 5月); “詣佛寺 設壇祈禱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三國史記』 卷 42, 金庾信-中); “乃於星浮山設壇修

神術 忽有光耀如大瓮從壇上而岀 乃星飛而北去”(『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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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는 경덕왕 19년(760) 4월, 하늘에 2개의 

태양이 함께 나타나서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천변은 사천왕사의 월명사(月明師)가 도솔가(兜

率歌)를 지어서 사라지도록 했다.116

이처럼 천변을 물리치고, 천변을 일으켰던 위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될 수가 있다. 진평

왕은 도리천의 제석이 선물한 옥대를 궁궐의 정원에서 받

았다고 했고, 김유신은 도리천에서 신라로 내려왔다가 사

후(死後)에 다시 도리천으로 되돌아갔다고 했고, 월명사

의 시중을 들던 동자는 내제석궁(內帝釋宮)의 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117 선덕여왕대 전후의 신라에서 천변 따

위는 제석신앙으로 쉽게 극복될 수가 있고, 하늘에 호소

하여 천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이문규(2004: 18)는 “신라에도 정치가 잘못되면 하

늘이 이상 현상 즉 재이(災異)를 일으켜 그것을 경고한다

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리는 없다. 고구려의 방조 하에 백제

가 지속적으로 침공해 왔던 상황에서도 선덕여왕이 황룡

사구층탑을 끝내 완성했던 이유는 안함(안홍)의 예언대

로 조탑(造塔)으로 구한(九韓)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믿

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중서(董仲舒)의 천인상관론

이 선덕여왕에 의해 신봉되었을 리는 없다. 조선 세조 3

년(1457)에 금서로 지정된118 『안함(安含)·노원(老元)·동

중(董仲) 삼성기(三聖記)』에는 진평왕대와 선덕여왕대에 

걸쳐 활동했던 밀교 승려 안함(안홍: 579~640)이 서기전

의 인물인 전한(前漢)의 동중서보다 앞서 배치되어 있다. 

선덕여왕이 첨성대에서 바라보았던 하늘이 제석의 도리

천이었을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16 “景徳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挾旬不㓕 (중략) 明乃作兠率歌賦之 (중략) 既而日恠即滅 (중략) 明常居四天王寺”(『三國遺事』 感通, 月明師兜率歌).

117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三國遺事』 紀異, 天賜玉帶);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金公庾信乃三十三天

之一子 今降爲大臣...庾信復爲天神”(『三國遺事』 紀異, 万波息笛); “童入內院塔中而隠”(『三國遺事』 感通, 月明師兜率歌; 장활식 2017: 56).

118 “『表訓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중략) 不宜藏於私處”(『世祖實錄』 卷 7, 3年 5月 26日).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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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Name 
“Cheomseongdae”

CheomSeongDae (瞻星臺) is a stone structure built in Gyeongju, the former Silla Dynasty capital,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 (632~647AD). There exist dozens of  hypotheses regarding its original purpose. 

Depending on to whom you ask, the answer could be a celestial observatory, a religious altar, a Buddhist stupa, a 

monumental tower symbolizing scientific knowledge, and so on. The most common perception of  the structure 

among lay people is a stargazing tower. Historians, however, have suggested that it was intended as “a gateway to 

the heavens”, specifically the Trāyastrim. śa or the second of  the six heavens of  Kāmadhātu located on the top of  

Mountain Sumeru.  

The name “Cheom-seong-dae” could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ways. ‘Cheom (瞻)’ could refer to looking 

up, staring, or admiring, etc.; ‘Seong (星)’ could mean a star, heaven, night, etc.; and ‘heaven’ in that context can be a 

physical or religious reference. ‘Dae (臺)’ usually refers to a high platform on which people stand or things are placed. 

Researchers from the science fields often read ‘cheom-seong’ as ‘looking at stars’; while historians read it as ‘admiring 

the Trāyastrim. śa’ or ‘adoring Śakra’. Śakra is said to be the ruler of  Trāyastrim. śa’ who governs the Four Heavenly 

Kings in the Cāturmahārājika heaven, the first of  the six heavens of  Kāmadhātu. Śakra is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heavenly kings in direct contact with humankind. 

This paper examined the usages of  ‘cheom-seong’ in Chinese literature dated prior to the publication of  『Samguk 

Yusa』, a late 13th century Korean Buddhist historical book that contains the oldest record of  the structure among 

all extant historical texts. I found the oldest usage of  cheom-seong (瞻星臺) in 『Ekottara Āgama』, a Buddhist script 

translated into Chinese in the late 4th century, and was surprised to learn that its meaning was ‘looking up at the 

brightness left by Śakra’. I also found that ‘cheom-seong’ had been incorporated in various religious contexts, such 

as Hinduism, Confucianism, Buddhist, Christianism, and Taoism. In Buddhism, there was good, bad, and neutral 

cheom-seong. Good cheom-seong meant to look up to heaven in the practice of  asceticism, reading the heavenly 

god’s intentions, and achieving the mindfulness of  Buddhism. Bad cheom-seong included all astrological fortune-

telling activities performed outside the boundaries of  Buddhism. Neutral cheom-seong is secular. It may help 

peop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hysical world, but was considered to have little meaning unless relating to 

the spiritual world of  Buddhism. Cheom-seong had been performed repetitively in the processes of  constructing 

Buddhist temples in China. 

According to Buddhist scripts, Queen Māyā of  Sakya, the birth mother of  Gautama Buddha, died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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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birth of  Buddha, and was reborn in the Trāyastrim. śa heaven. Buddha, before reaching nirvana, ascended 

from Jetavana to Trāyastrim. śa and spent three months together with his mother. Gautama Buddha then returned 

to the human world, stepping upon the stairs built by Viśvakarman, the deity of  the creative power in Trāyastrim. śa. 

In later years, King Asoka built a stupa at the site where Buddha descended. Since then, people have believed that 

the stairway to the heavens appears at a Buddhist stupa. Carefully examining the paragraphic structure of  『Samguk 

Yusa』’s records on Cheomseongdae, plus other historical records, the fact that the alignment between the tomb 

of  Queen Seondeok and Cheomseongdae perfectly matches the sunrise direction at the winter solstice supports 

this paper’s position that Chemseongdae, built in the early years of  Queen SeonDeok’s reign (632~647AD), was a 

gateway to the Trāyastrim. śa heaven, just like the stupa at the Daci Temple (慈恩寺) in China built in 654. The meaning 

of  ‘Cheom-seong-dae’ thus turns out to be ‘adoring Trāyastrim. śa stupa’, not ‘stargazing platform’.

Keywords   Trāyastrim. śa, Three stages, Stupa, Esoteric Buddhism, Consecration Su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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